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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강연 

개회) 이하현,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수료생 

안녕하세요? N_FORUM을 찾아 주신 내외빈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는 아

산나눔재단 차세대 비영리 육성프로그램인 아산 프론티어 유스 수료생 이하현이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포럼이 진행될 텐데요. 너무 설렙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본 포럼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기기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이 진행되기에 앞서 서로 은근슬쩍 인사도 하고 몸도 풀 겸 게임

을 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화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게임

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과녁에 화살 5발을 쏴서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

법을 맞춰 주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답이 어떤 건지 아시

겠나요? 보자 마자 딱 아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긴가민가한 분도 계시죠. 집중

해서 30점을 만들려는 여러분의 눈빛 너무 좋습니다. 게임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답을 맞히시지 못할 경우에는 해시태그 #엔포럼, #엔게

임, #뉴파워와 함께 개인SNS를 통해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려 주셔야 합니다. 

2부 시작 전에 올리셔야 하고요. 이와 상관없이 개인 SNS 똑같이 해시태그와 함

께 후기 게시글을 올린 분 중 뉴 파워다운 글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도 올려주세요. 2부 시작 

전까지 올려 주시면 포럼 마지막에 선정된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도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이미 답을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답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제가 이미 역지사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5발을 쏴서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답은 N개입니다. 이미 문

제에 답은 N개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재미 있으라고 한 건데 박수 한 번만. 

(장내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 문제에 N개라고 적혀 있고 언제나 답은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진리죠. 37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문제가 묻는 질문이 가장 좋은 방법인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답이 다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1, 2, 3 정해진 개수가 아닌 N개죠. N포럼의 N처럼. 

제가 사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지금쯤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자리로 돌아가서 제 개인 SNS에 이 현장을 전하는 사진을 올

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뉴 파워다운 게시글을 올리는 자리도 노려볼까 하는 

데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몸 풀 겸 진행한 게임인데 어떠셨나

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주신 덕분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

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도 흥이 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

간이 저희가 N포럼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N포럼을 찾아 주셨나요? 

저는 이미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폭은 모든 분이 피부로 느낀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정보가 기술, 인터넷, 정보개방 커뮤니티 

발달 등으로 공유가 기능해졌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커뮤니티, 누군가에

게 물어보거나 인터넷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로 얻는 정보는 전문적이기도 하

고요.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는 사고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다

른 양식과 흐름을 보이는 거죠. 셀 수 없는 N개만큼 N개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협업을 도모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것은 밀레니엄 세대인 저희

에게 중요한 과제이자 질문,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 함께 강연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텐데요. 

그전에 몇 가지 공지를 하고 저는 이만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본 포럼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나눠드린 프로그램 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장하실 때 받으신 기념품, 박스 외에 하나 더 준비

돼 있다고 합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드린다고 하

니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자리를 지켜 주시고 강연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초 뒤면 포럼이 시작될 텐데요. 저와 같이 여러분도 설레 시나요? 감사합니다. 

포럼의 1부가 시작되기 전 매우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

럼의 열기를 더욱더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학교 K팝 댄스동아리

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곡 공연 후) 방금 거의 BTS 아니었나

요? 댄스동아리가 아니라 BTS 본 것 같아요. 다음 곡도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연 종료) 

  



오프닝 강연) 이지영 세종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좀 전 세종대 저희 학생들 인트로

의 멋진 커버댄스 재밌게 보셨죠? 이어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에 BTS가 굉장히 많은 일을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루었

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

분이겠지만 일단 빌보드 뮤직어워드에서 퍼포먼스를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밑이 

유엔에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라는 주제로 연설한 장면입니다. 그리

고 타임지 표지 모델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 선정돼서 등장했는데요. 굉장

히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타임지 표지모델에 나왔

죠. 그때는 아시아 커버였는데 이번에는 글로벌판 표지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초에 그래미에서 시상자로 나섰던 순간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래미의 레코딩 아카데미, 그러니까 심사위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국에서 앨범 내고 나서 미국에 4월에 가서 토크쇼에 나온 장면인데요. 1964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불리는 비틀스의 무대를 똑같이 오마주해서 이렇게 

BTS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BTS라고 쓴 글자까지도 비틀스 때

에 나왔던 그 글자하고 똑같이 만들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기 있다고 아무나 제2의 비틀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시대의 비틀스라는 표현

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언론 같은 데에서 그런 식으로 주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

어요. 그리고 빌보드 200 앨범차트에서 세 번의 1위를 1년 안에 이룩했던 그 상

황을 이제 빌보드에서 기사로 내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톱스타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얘기하는 웸블리에서의 장면입니다. 엄청나죠?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웸블리에서의 무대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의 여러 스타디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서 스타디움 투어를 몇 분 안에 솔드 아웃 시킬 수 있는 가수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



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티켓 파워 그리고 앨범 셀링 

파워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

해하는 건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이런 힘이 생겼는가 하는 부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특별한 것으로 그래서 저는 책까

지 썼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은 가수들이 자기가 앨범을 내고 프로모션을 할 때 주로 기획사가 무슨 

방송국과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주로 홍보하는 방

식으로 어떤 앨범이나 가수들의 프로모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은 기획사나 본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팬들에 

의해서 강제진출 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특히 미

국 팬들 같은 경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 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요. 유튜브로 우연히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접한 거죠,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연

습, 일상 등 무지막지하게 콘텐츠가 많거든요. 보다 보니까 어머 정말 재미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가수들인데 왜 별로 인기가 없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

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앨범 판매량이나 그런 부분이 꾸준히 늘고

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TV,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 중 최근에, 2018년 정도부터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방탄소년단(BTS) 별명이 '뉴스돌' 입니다. 그러니까 연

예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뉴스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뉴스돌'이라고 불리는데 그전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은 아

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실 몰랐

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케이

스였는데 그래서 인기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TV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나오지 

않고 음악 프로그램만 주로 많이 나왔고요. 오락 프로그램에는 아주 조금 나왔어

요. 사실 처음에는 아마 기획사에서도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고 그런 식으

로 해서 홍보하려고 했을 텐데, 노래 가사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방송

에서 잘리기가 부지기수.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기획사, 즉 자본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가 아닌 중소기업 기획사에서 오다 보니까 방송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슨 기회가 되면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것을 팬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죠. 즉 실력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제대

로 기획사의 어떤 자본력을 바탕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성공을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것을 팬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

워주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팬들의 활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팬 중 번역을 담당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보수입니다. 그러니

까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기 시간과 잠을 줄여가면서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전

부 다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번역된 2차 텍스트를 가지고

서 각국의 팬들이 그걸 다시 자국어로 번역을 해요. 거의 20여개국 언어로 번역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방탄소년단 인터뷰하러 라디오에 아침에 나갔다가 오전 수

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 팬, 아미(ARMY)이기 

때문에 그 트위터에서 이제 방탄소년단 팔로우 하고 있고 아미들과도 연락을 하

면서 지내는데 트위터가 거의 뜨거워진, 폭파 지경이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인터뷰했던 아침 라디오 방송이 영어로 순식간에 번역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까지 막 점심시간에 이미 그렇게 

다 번역돼서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터뷰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방

탄소년단 콘텐츠가 번역돼서 전파되는 힘을 생각하면 엄청나겠죠? 그렇게 한국 

팬들이죠,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하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봉사팀처

럼 번역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 팬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미국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국 팬 조직을 크게 보면 세 개죠. 웨스트, 센트럴, 이스트로 나누고 있어요. 팬 

연합 조직에서요. 그리고 각각의 지역을 몇 개의 지부로 나눕니다. 하위 조직으로. 

각각의 지부들이 있죠. 그 지부 안에는 또다시 몇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서 각자

가 역할들을 맡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빌보드 차트에 올리려면 빌보드 

차트에 집계되는 그 상점에서 앨범을 사야만 그게 카운트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거나 아니면 비공식 루트로 사면 집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는 좋은 곳에 앨범을 많이 풀어놓는 것이 관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곳이 월마트.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곳. 이런 대형마트를 찾아

다니면서 갈 때마다 오프라인 담당 팀은 갈 때마다 왜 방탄소년단 앨범이 없냐, 

방탄소년단 앨범을 갖다 놓아라. 담당자를 매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팀은 끊임없이 라디오에 전화를 하고 트위터로 요청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노

래 틀어 달라. 계속해서.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라디오 틀어주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DJ와 PD가 알아서 선곡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미

국은 계약이 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획사, 레코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에 10곡, 15곡을 튼다고 그러면 DJ가 마음대로 틀어줄 

수 있는 곡의 숫자가 한 두 곡 밖에 안 돼요. 한 타임에.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에

서 방송이 나온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말 몇 천, 몇만 

명이 계속 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일요일마다 트위터에 들어오

시면 오전에 방탄소년단 팬들이 계속 무슨 노래 틀어 달라고 그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일요일 오전, 즉 미국에서 토요일 밤이 신청하는 피크 시간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처음에 나온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래, 틀어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죠. 

미국 DJ들의 1차적인 반응은 야, 제대로 된 노래 갖고 와. 누가 한국 노래 듣는

다고, 누가 말이나 알아들어? 제대로 된 노래를 신청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

론 월마트나 그런 데서도 Who? What? 그러고 반응을 했겠죠. 방탄소년단 앨범

을 갖다 놓아라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 미국 팬이 느낀 1차적인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어그로 끌

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호주에서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든가,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엉뚱하게 버닝썬 사태의 자료화면으로 방탄소년단들을 갖다 쓴다든

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 지금도 그렇고 맨 처음 라디오 DJ들의 반응 그 다음에 음반 쪽 관계자들의 

반응은 뭐였냐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은, 누가 한국 노래 따위 듣는다고 이런 거를 

신청해? 라고 했죠. 그 때 팬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 하면 음악을 들어보지도 않

고서 이걸 제대로 된 음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종 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 그런 행태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저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하부조직을 만들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방탄소년단을 빌보드를 높이 올리자고 해서 2018년 초에 어

떤 한 팬 계정에서 만들어낸 2018년의 목표예요. 지금 좀 화면이 어두워서, 아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보면 핫 100에서 톱 10에 올라가고 빌보드 차트 1위

에 올라가고 RIAA 골드, 저게 뭐냐 하면 미국 리코딩 음반 산업 협회, 그런데 

곳이에요. 그래서 판매 지수에 따라서 각 곡의 앨범에 따라서 예를 들면 50만 유

닛 이상이면 골드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 올해에 상반기에 1

월에서 6월까지 RIAA에서 골드 혹은 플래티넘, 그건 100만 유닛 이상이에요. 

그렇게 인증을 받은 곡이 몇 곡이나 될 것 같나요? 많을 것 같죠? 6개월 동안 그 

인증을 받은 곡이 28곡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탄소년단이 작년, 올해 합쳐서 그

렇게 인증을 받은 곡이 지금 5개고요. 그리고 앨범 골드 인증을 받은 게 하나가 

됩니다. 

밑에 보면 빌보드 뮤직 어워드라고 쓰여 있는데요. 빌보드에서 퍼포먼스를 하거

나 상을 받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그리고 빌

보드에서 49주 이상 계속 차트 인 하는 것.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US 메인 스트

림 뮤직 골드라고 쓰여 있어요. 미국의 주류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레이스 포 골드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팬들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죠. 2018 레이스 포 골드 부트캠프, 

신병 훈련소입니다. 아미라고 하는 이름이 군대이죠. 그래서 방탄을 지키는 군대

기도 한데 이 아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트캠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리고 각각 보시면 어떤 식으로 컴백 전에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디에 집중공략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사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타깃을 정확히 정하고요. 그리고 타

깃을 정확히 정하고 그 다음에 Day8 같은 경우를 보면 Combat Skill 

Development라고 쓰여 있어요. 전투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군

대 용어들을 사용해서 방탄소년단을 미국 내의 메인 스트림에 진입시키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저 7개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본이나 미디어나 어떤 권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팬들의 어떤 노력

만으로. 많은 분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팬클럽을 아미라



고 하는데 아미에는 팬클럽 회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표기관

이나 중심인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저런 목적을, 

목표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조직을 만들고요. 그래서 저것들을 이루어 내고 있다

는 게 굉장히 놀랍죠, 팬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풀뿌리 운동이라고 그

래요. 그래서 아마도 저를 여기에 초청해주신 이유가 방탄소년단 아미의 풀뿌리 

운동의 내부 과정을 듣고 싶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직장 끝나고 저녁에 집에 오면 그때부터 마트나 라디오에 

전화를 해서 텔레마케터처럼 방탄소년단 앨범 갖다 놔주세요. 그리고 모든 상점

이 다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전화해서 집계가 되는지, 라

디오 방송 에어플레이가 있는데 거기도 집계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

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 다 일일이 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

을 정말 잠도 못 자면서 자기 지갑을 다 털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게 만든 그 원

동력이 무엇일까? 잘 모르는 분들은 가끔씩은 그렇게 잘생긴 애들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잘 생겼습니다. 퍼펙트 해요. 그런데 잘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열고 저도 되게 바쁜데 예를 들면 빌보드 음

악상 같은 경우는 팬들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수상했던 소셜 아티스트라는 상이 있는데

요. 그때는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계정당, 트위터 한 계정당 

100번밖에 못 해요. 하루에. 이렇게 얘기하면 100번밖에?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예요. 그런데 팬들에게는 100번밖에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계정을 막 10개

씩 만듭니다. 10개, 20개씩 만들어서 각 계정당 100개니까 계산 나오시죠? 그렇

게 투표를 해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너

무 열심히는 못 했는데 왜냐하면 팬이 많이 늘었으니까 저도 믿어서 계정 한 3, 

4개만 돌렸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10개 풀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학기 중

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건물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7층에서. 학기 중에 그렇

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를 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눈에서 피가 터졌거든요. 그

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투표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잠잘 시간이 모자라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컴백했을 때는 뮤직비디오 기록을 세워야 하

기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그 뮤직비디오 스트리밍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는 팬들이 생길 지경이에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콘텐츠 많이 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우리 좀 버겁다는 말을 할 정도

로 많은 콘텐츠 양과 거기에 대해서 팬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덕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잘생겨서? 아니고요. 

춤 잘 추는 가수? 방탄소년단 말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팬들

의 95% 이상이 하는 얘기가. '혐생'이라는 표현 들어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생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혐생'이라고 불러요. '혐생'을 끝내

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나를 웃게 해주고 나를 그나마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이 방탄소년단(BTS)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울증이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거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그들 덕분에 자신

의 삶의 우울했던 밑바닥에서 올라왔다, 암 투병 중에 병원에서 방탄소년단을 만

났다든가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팬이 되었다, 이

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기에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3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쭉 메시지들을 보시면 학교 및 사회의 억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줄기차게 한 번씩 꼭 나오는 게 계급 문제 및 불

공정한 경쟁사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아까 커버댄스 했던 

그 파이어, 불타오르네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나는 댄스 곡이죠. 가

사 잘 들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를 입덕하게 만들었던 곡이 바로 그 '

불타오르네'였습니다. 얘네 뭐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싹 다 불태워라'예

요. 다 불태우고 싶은 그런 심정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았

는데 그냥 거기는 신난다, 속 시원하다 하고 마는데 그 뒤에 가면 '져도 괜찮아라

'고 얘기해요. 꼭 이기는 게 아니라 지면 어때, 그래도 네 삶에 아무 문제없어. 

그리고 겁 많은 자여, 힘없는 자여, 여기에 와라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라는 가사

가 그 노래에 등장했습니다. 그런 사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

에 우리에게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나 사회 구조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게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그 속에

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를 하고 남보다 못한 나를 자학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노래도 했거든요. 특히 아

까 거기서 '불타오르네'라고 하는 멤버가 '슈가'라는 멤버입니다. 슈가가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믹스테이프라고 무료 음원을 공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본인

이 느꼈던 어떤 공황장애 그 다음에 자살충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

히 솔직하게 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더 라스트라는 곡인데 유튜브에 있으니

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

로 아까 UN에서 연설했던 얘기가 바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라는 메시

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러브 유어셀프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 한 

달에 한 번쯤 나에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몇 달에 한 번쯤 나에게 

예쁜 옷을 입히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 서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

는 건 결국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고 결국 러브 유어셀프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

답게만 보이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체성 정치와 관련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래 가사들을 보면 이게 데뷔 곡이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가사가 굉장히 세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나온 노래입니다. 저는 노래 가사 처음에 듣고 이게 어떻게 검열을 통과했을까라

고 하는 부분이 좀 그랬는데, 뱁새, 황새 다 아시죠? 어떤 비유를 하는지. 그런데 

'걔넨 말하지 내 다린 백만 불짜리.’ 그런데 저는 뱁새인 거예요. 내 다리 짧은데 

어떻게 같은 종목을 공정하게 경쟁해? 그랬더니 '똑같은 초원에서 우리 달리는데 

괜찮잖아'라고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이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룰을 바꿔. 이 

사회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경쟁의 룰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이 사회의 억압이 난 싫어 이 정도의 피상적인 비판에 그

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하죠. 황새들은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는 안 된다. 

뱅뱅 폭발, 제 취향에 완전 저격한 노래 가사였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대



중가수가 이런 식으로 사회 비판적인 노래 부르는 거 들어 보신 분 별로 안 계실 

걸요?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수라 하더라도 다른 활동에서

는 그렇게 하되 노래에서는 끊임없이 보편적인 사랑 얘기를 다루는 게 우리나라

의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거의 욕을 들어먹죠. 해서는 안 될 아주 몹쓸 

짓을 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계신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탄소년단 노래가 이 두 번째, 

밑의 것이 '낫 투데이'라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언더도그,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뱁새죠. 뱁새들아, 

뱁새가 모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지 않는다. 투데이 

위 파이트라고 외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특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

러 가지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특

히 방탄소년단이 늘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하

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팬들에게 통했고 팬들 역시 사실은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모두에게 그런 열망들이 움직이고, 살아있었

던 거고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그들의 무의식적인 어떤 열망을 건드렸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팬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팬덤과 달리 

방탄소년단 팬들의 전투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몰입도의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남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자기 시간, 돈, 모든 걸 갈아 넣어서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을 입덕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업과 홍보를 하며 그렇게 하는데 그 사

람들이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연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풀뿌리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앨범들이고요. 

작년 말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리제이션 4.0이 무엇인가 기사

인데 그중 마음에 드는 구절이 우리는 생산과 소비라는 이분법적 서사로부터 공

유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의 핵심 

중 하나가 공유와 돌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탄소년단의 콘텐

츠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그와 함께 팬들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들이 공유되면

서 어떤 거대한 운동조직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앨범만 내는 게 아니라 굉



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책의 2부는 이런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 되어 있는 새로운 어떤 

온라인 콘텐츠들이 만들어내는,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예

술형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1부의 내용은 사실 아미에 대한 분석이에요. 방

탄소년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미들이 도대체 어떤 연결

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개념은 프랑스

의 현대 철학자 젤 둘룻의 리좀이라는 개념입니다. 리좀은 우리말로 바꾸면 뿌리

줄기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물학에 익숙하지 않으면 뭐지 싶으실 거예요. 대

표적인 게 생강입니다. 생강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죠?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똑같은 모양의 생강을 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모든 생강은 모양이 달라요. 어

디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자랄지 누구도 정할 수 없고 예측

할 수 없는 게 리좀입니다. 그런데 리좀과 달리 옆에는 나무 모양이죠. 수목형 구

조, 나무 구조라고 하는데 이 수목형 구조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대부

분의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수직적인 것을 의미해요. 상사가 있거나 자본이 있는 

사람이 위에 있거나 혹은 남성이 위에 있거나 혹은 제1세대가 위에 있거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싸워 나가려 했던 것 중 하나는 영어 중심적이고 백인 

중심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금을 내고 균열을 내는 게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사실은 수행해온 어떤 활동들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우리나라 가수가 미국 TV에 나가서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 것을 방탄소

년단 이전에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꿈도 못 꿔봤습니다. 지금 같

은 세계의 구조 속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특히나 동양 여자들 같은 경

우에는 그나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으로 서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

로 약간, 왜곡된 어떤 필터를 끼더라도 약간의 인기?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양 남자? 여기 계신 남자 분들 죄송하지만 서부 세계 나갔을 경우 제가 

듣기로는 매력도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팩트입니다. 아마 외국에 나가셨을 때 

특히 서구권에 나가셨을 때 서양 여자들이 잘생긴 내 얼굴을 보고 흘끔거리네 하

고 느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땅이 아니니까요. 더 

이상 한국에서 내가 누리던 인기, 관심, 지위 나가는 순간 꽝이에요. 우리나라 안



에만 있으면 자기가 왕인지 알고 있다가 나가는 순간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이.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서양권으

로 유학 갔을 때 외국 친구들과 못 어울려요. 이전에 내가 누리던 그 권위나 권

리를 못 누리거든요. 박탈당하는 거죠, 강제로. 그런 한국 남자 애들이 미국 TV

에 나가서 복근을 들어올렸을 때 그 홀 안에 있던 모든 여자가 괴성과 비명을 지

르면서 쓰러지는 게 전 세계 방송으로 나갔다는 거는 아주 혁명적인 지점 중 하

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위계 구조들을 방탄소년단 팬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서 그것들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깨졌다, 수직적 구조가 와해

됐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위계적인 구조에 다른 방식으로 균열을 

내고 구멍 하나 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향후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

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탄소년단 팬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

인 플랫폼이 트위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도 있고 다양

한 곳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아미가 모여 있는 곳이 트위터예요. 그래

서 아미가 몇 마디 수다만 떨어도 실시간 트렌드 1위 장악하는 건 1도 아닐 정

도로 온라인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온라인에서의 파워를 그냥 애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노는 거, 그게 무슨 실제 힘이야? 아니요. 실제 힘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세상에 

이미 돌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무브먼

트, 힘들. 그게 오프라인으로 스며들고 오프라인을 변형시키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혼종적인 온오프라인 공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들이 아미죠. 이 

그림은 무엇과도 그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

클럽 회장이 존재하지 않다는 건 그 누구도 꼭대기에 존재할 수 있는 대표자 같

은 게 없어요. 확고한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트위터 친구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

린 친구부터 그 다음에 저는 좀 나이가 많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저렇게 서로 연결이 되었다



가 그 연결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접속되고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확장되

면서 어떤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질적인 다

른 요소들이 붙을 때마다 이것을 차원이 변경이 되고 본성이 변화가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마도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을 때 다른 여

타 아이돌 그룹처럼 아마도 10대 내지는 나이 들어봐야 20대 초반까지 어떤 소

녀, 아시아 소녀들을 타깃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접속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접속이었죠, 그런데 이미 저만 해도 굉장히 이질적인 접속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방탄소년단하고 접속

될 줄은 그 누구도,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 진짜 저보다 훨씬 더 특이한 어떤 연결 접속을 만들어내는, 온갖 직업

군, 나이대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그 다음,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서 아주 다양한 어떤 연결 접속들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변화들은 정말 차

원들이 불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어떤 음악 시장 내에서의 정말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보이밴드

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봐야만 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링크, 클릭해서 열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10월 정도에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아사히 TV에 어떤 방

송이 취소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본 극우세력이 방탄소년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전쯤 방탄소년단

의 한 멤버가 입었던, 인터넷으로 클립에 한 2초, 1, 2초 정도 보인 티셔츠인데 

그 뒤에 원폭 모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그 원폭 이미지는 굉장히 문제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1년 전에 입었던 

게 문제가 되면서 방송을 취소를 시켰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에 대해서 판결하라고 했던 판결이 난 직후였습니다. 그 보복이 방탄소년단에게 

돌아온 거죠. 일본 극우세력과 굉장히 가까웠던 이스라엘 유대인 근본주의자 세

력이 연결되면서 그 모두가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는 굉장히 기묘한 상황으로 들어



갔는데 그래서 그때 팬들이 그 싸움을 견디면서 만들었던 게 그 사건에 대한 화

이트 페이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을 열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

기에 보시면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에 깔려 있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A4 80쪽 이상 분량의 전문적인 논문 형태로 5개 대륙에 흩어져 

있는 아미가 모여서 저거를 만든 거죠. 온라인으로. 나중에 읽어 보시면, 영어와 

한국어 나중에는 일본어로 추가돼서 전 세계에 무료 배포했는데요. 저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한번 꼭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 BTS라고 치시면 인터넷에 떠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인종 차별주의, 어떤 종교에 대한 억압 그리고 여러 나라

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력에 대해서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가끔은. 지난번 방글

라데시에서 일어난 학생들 무력 진압, 우리나라 광주항쟁 때와 굉장히 유사한 방

식으로 이루어진 방글라데시에서의 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오프라인 집회까지 

가지면서 지지하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시태그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연대하고 투쟁하고 기부하고 자선사업을 하

고 세상을 바꿔 나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더 궁금하시면 제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특별 강연 1) Asha Curran, Chief Innovation Officer, 92Y 

(통역 녹취)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Asha Curran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정말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워는 무엇일까,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파워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과거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바로 뉴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남자의 사진입니다. 이 남자는 아주 

큰 미국의 영화사 대표여서 인기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아카데미상도 수상했습니

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누가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아카데미 무대에서 감사의 

인사를 받은 사람의 수를 매겨봤더니 하나님 다음으로 바로 이 남자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진 남자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커리어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자에 대한 그런 처우나 아니면 여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안 좋았던 

것, 자신이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협했고요. 주저하지 않고 자

신의 그러한 권력, 능력을 마구 휘두른 겁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 

누구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한 여자가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metoo입니

다. 지금은 한국에도 미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투 해시태그를 통해

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폭력을 당했는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비마인스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죠. 이 일로 이 사람은 직업도 

잃게 되었고요. 아주 불행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자가 나서서 이 

남자에 맞서 싸워서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바로 

그러한 것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물결에 힘입어 하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대선 캠핑

을 할 때 새로운 권력의 방식, 뉴 파워 방식으로 캠페인에 승했습니다. 그래서 풀

뿌리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



집니다. 자금을 모금할 때에도 기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5, 

10달러씩 모금을 한 거죠. 그러한 풀뿌리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죠, 당선이 된 이후에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디폴트처럼 올드 파워로 돌

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는 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지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전에 있던 전 세계적인 인기 많은 지배자

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힘을 얻고 나면 아주 전형적인 또는 일반

적인 그런 톱다운 방식의 지배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는 총기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법을 도입하지 않는가, 사람들을 총기로부터 보

호하고 몇 명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왜 통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질문을 갖는데요. 바로 이 기관 때문입니다. 이 미 총기협회에

서 정치가들, 연방정부에 있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통제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이 기관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가 나중에 투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권한을,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전미 

총기협회는 이러한 파워를 잃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다른 강력한 

기관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풀뿌리 시민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모여서 

우리는 이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완전히 어머니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들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

고 또 전미 총기협회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어떠한 

권한,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떤 여자 아이이의 이야기인데 이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능이 많은 학생이었고요. 상당히 순진하고 한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

고 집에 오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집안에, 방안에 있

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 여자아이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커넥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국경지역까지 갔다는 거죠. 그곳으로 실제 자기가 가서 그 이후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가고 나서 IS하고 활동을 하

면서 아주 성공적인 극단주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여자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

다는 겁니다. 화장이나 머리 모양,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여자아이들을 IS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에서 IS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트위터 계정을 열었습니다. 뉴 파워에 

대한 길은 SNS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했냐 하면 SNS를 

Think Again, Turn Away라는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정은 별 도

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IS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날아가서 그 지역에

서 어떤 전단지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했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인데요. 아주 큰 규모의 박애주의적 기부가 중요하냐, 풀

뿌리 모금이 중요하냐입니다. 빌게이츠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올드 파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주 큰 재단의 최고봉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기업도 스스로 창립하고 운영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역사회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토론

토 외곽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고요. 그 어떠한 권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만 이들의 응집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를 비영리 기관에 모금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올드 파워와 뉴 파워가 구분되어 있

습니다. 어떤 때는 상충하고 어떤 때는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올드 파워가 나쁘거나 뉴 파워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모두 지금 보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능

한 한 이 두 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드 파워

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적어도 전에 일을 할 때에는 다 겪었던 걸 겁니

다. 많은 비영리 기관은 아직도 올드 파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드 파

워는 소수권력을 갖고 피라미드 형식입니다. 그래서 CEO 고위임원직 등 같은 사

람이 최고자리에 있죠. 그 밑에 있는 하위 직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

다. 중간관리자가 되면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리더

에 집중되어 있죠, 리더십에 집중되어 있고요. 

뉴 파워 쪽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들고 많은 사람이 함께 이끕니다. 리

더는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동료가 주도합니다. 동등한 입장을 갖고요. 어

떤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올드 파워는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뉴 파워 같은 경우는 전기와 물과 같이 아주 강력하고 다양한 사람

들과 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처럼 크게 증가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올드 파워의 힘, 뉴 파워의 힘을 생각해 보면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드 파워의 가치를 보시면요. 경쟁이 있죠, 비영리 기관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

다. 똑같은 과제를 달성하려고 할 경우에도 같은 NGO들끼리 서로 기부금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배타성이 있어서 전문성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너는 

모른다, 내가 가르쳐 줄 거고 너는 배워야 한다, 당신이 전문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배워야 한다, 이런 식이 있죠. 하지만 뉴 파워에서는 모두가 전문가

고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하는 겁니다. 

또 아주 극단적인 투명성이 있는 게 뉴 파워죠. UN의 이사회를 생각해보시면, 그

게 바로 올드 파워. 닫힌 폐쇄적인 상황에서 국가 정상들만 함께 모여서 그 토의

된 내용들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그러한 토의의 결과가 전 세계 영향을 미침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많은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

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밑을 보시면 장기적인 면은 바로 올드 파워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참여를 가져왔고 우리가 이슈가 있을 때 장기적인 제휴나 충실도

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 파워에서는 좀 다릅니다. 좀 더 단기적으로 무언가 제

휴를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

기간 안에 더 많은 것을 하는 게 있고요. 이러한 의미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임은 다 아시나요? 테

트리스 게임이죠.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기 많은 게임입니다. 테트

리스가 뭔가 클래식한 올드 파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블록들을 내려오는 그러한 블록들을 올바른 곳에 잘 맞춰서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러한 것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이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건물 뭔지 아시나요? 어떤 게임일까요, 마인 크래프트입

니다. 마인 크래프트는 뉴 파워 게임입니다. 마인 크래프트는 이기고 지는 게 아

니고 제로섬 게임도 아닙니다. 마인 크래프트는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너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가 이 게임입니다. 함께 만들면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재밌



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함께 창조할 때요. 

그리고 뉴 파워, 올드 파워를 비교해보시면 조직에 대해, 회사에 대해 생각해 보

세요. 둘 다 올드 파워랑 뉴 파워의 특징들 그리고 특징과 가치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드 파워, 비즈니스모델이 있고 뉴 파워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

디에 이 표가 해당할까요? 

왼쪽 하단이 아마 클래식한 올드 파워 구조입니다. 올드 파워 가치와 또 전문성, 

거버넌스, 기밀성, 아주 관료주의적이고요. 노벨상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웨이, 이

러한 것이 해당하겠죠. 오른쪽 상단은 모든 것이 다 뉴 파워입니다. 앞서 교수님

께서 얘기하셨던 BTS, 커뮤니티 아미들이 완전히 중앙 분산화 되어 있고 그 어

떤 대표도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 대중이죠. 크라우드. 왼쪽 하단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올드 파워 비즈니스모델을 보이지만 이러한 

업무를 하는 방식이 뉴 파워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신호

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

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뉴 파워처럼 보

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참여적이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상관이 

없고 어디에서 와도 상관없이 누구든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뉴 파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비즈니스 자체는 상당히 올드 파워 방식, 클래식한 방법으로 거

버넌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관은 어디에 해당하죠?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여러분 기관이 앞으로는 어디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관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

시나요? 상당히 흥미로운 활동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특히 여러분이 

뉴 파워를 시험해본다면 앞으로 흥미로운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드 파워 기관이 많은 우리 기업, 우리가 속해있는 대부분 기관이 올드 

파워일 텐데요. 이러한 올드 파워 기관들이 뉴 파워를 어떻게 실험할까요? 흥미

로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ASA는 미국에 있는 항공우주 연구기관이죠, 제



가 무슨 약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우주항공기관에서는 항공기, 우주기를 

갖다가 연구하고 제작하고 쏘아 올리고 이러죠.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완전 

전문가입니다. 천재들일 거예요. 다 공학박사고요. 아주 좁은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 바로 이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태양의 플레어입니

다.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이 태양의 플레어입니다. 이러한 태양에서 볼 수 있는 플레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비싼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성이 많은데도 불구

하고 이러한 태양열 불꽃을 한 5시간, 8시간 차이를 두고만 조사할 수 있었고요. 

정확성도 50, 60%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크라우드 소싱

을 통해 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아마추어 과학자들에게 오픈을 하고 많은 인

풋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망을 갖고 참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메시지는 

누군가 알고리즘을 보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시간, 예측할 수 있는 

태양의 불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누군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

서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분산화를 했더니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서 대중들에게서 무언가 얻을 수 있다, 전문성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고 나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야 말로 뉴 파워, 올드 파워의 균형을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로 상

충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닌 함께 잘 조화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이 실

제로 뭔가 새로운 그러한 근육을 사용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나사 과

학자들은 연구실이 내 세상이다, 이 연구실이 나의 전 우주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나의 실험실이다. 어떤 물리적인 실험실을 갖춰 있는 것이 아

닌 전 세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문제 해결자라

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뉴 파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끝이 없습니다. 기업

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움직임 끝이 없고 매일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가까운 사례는 2012년부터 제가 함께 일을 한 그러한 구조의 기업입니다. 



기업 구조나 거버넌스에서 뉴 파워입니다. 10명의 팀원이고요. 10명의 유료 직원

이 있는 거죠. 완전히 풀 타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참여자들 말이죠. 

그래서 기빙튜스데이(Giving Tuesday)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

자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빙튜스데이는 많은 모금액이 NGO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기빙튜스데이를 진행한, 하루 안에 진

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8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이 기빙튜스데

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모금을 하도록 촉진하는 그러

한 움직임입니다. 

많은 인플루언스, 유명인이 지원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이

분들의 지원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BTS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지지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

한 정부 관계자,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인들, 누군가 처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하영향을 미치는 겁니

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빙튜스데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

꾸겠다는 거죠. 켄사스에 있는 10대들이 매주 기빙튜스데이, 화요일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선활동이라는 것

을 아주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닌 어떤 활동이

든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케어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 포함

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선이라는 활동은요. 1달러를 주는 것, 돈을 내는 것, 그것은 그냥 자선

의 한 일환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자선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이

러한 것은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무언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

이 될 수 있고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켄사스에 있는 

10대 인도의 어린이들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그러한 자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케냐의 이 여자아이도 또 토론토 외곽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 때 얻은 교훈은요. 우선 저희는 완전히 중앙 

분산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제도권이 있고 지도자들에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완전한 중앙 분산화는 리더가 없어야 하죠. 하지만 저희는 많은 리더를 만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수십 명의 리더가 나오고 

있죠, 이들은 전통적인 권력을 갖지도 않고 전통적인 자본을 갖지도 않고 또 기

관의 최상단에 앉지 않지만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실패, 리스크를 감내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올드 파워, 뉴 파워의 모든 것 그리고 이들의 균형에 대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참여의 문제입니다.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가, 그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참여하도록 

하는가, 완전히 거래가 가능한 참여 가능한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면 이렇게 다양한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해당이 될까, 사람들이 참여를 요청할 때 어디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독려를 하는 걸까요, 많은 NGO는 공유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냥 

소비나 준수 정도에 멈추죠. 소비라는 것은 이것을 사라 아니면 돈을 내라, 이러

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많은 NGO들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SNS의 시대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SNS 계정을 열어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법적인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 있는 

사회의 변화, 사람들의 커뮤니티 방식, 커넥트, 소비 방식 그리고 자신들의 기부

를 표현하는 방식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좀 더 범위가 넓은 방식으로 

SNS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참여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기빙 투스데이

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이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중 교훈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가치는 이러한 미

션 오버브랜드라는 겁니다. NGO 세상에서는 우리의 로고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

느냐, 얼마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

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토리텔링에 더 집중하

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장 처음 기부를 한 일 또는 그들에

게 정말 의미가 있었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



천 개의 스토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연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출한 스토리, 조직의 로고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관계가 가

장 적었다는 겁니다. 로고를 연결할 때 셰어링을 하는, 공유를 하는 가능성이 가

장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로고가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이미 이 스토리를 소요했

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일을 보면 로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임무는 로고와 관련이 없고 모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슈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에 대한 관심을 줄

이고 스토리에 집중하면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기빙튜스데이는 바

로 이러한 것을 채택해서 변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NGO 기관인

데 어떤 여자들에게 의복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요. 이분들이 기빙튜스데

이라는 이름에 착안해서 기빙튜스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

을 어떠한 커리어를 찾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러

한 움직임을 통해서 큰 반향이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변화가 있으려면 미국에서

는 이렇게 캠페인 명을 바꿀 때 이건 기빙튜스데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우리에

게 로열티를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했겠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학교입니다. 기빙튜스데이를 블루데이로 바꿨죠. 또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모금활동을 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언셀피라고 하는 캠페인도 했습니다. 셀피, 

셀프카메라, 셀프사진을 찍는 것이 상당히 한국에서도 인기로 알고 있는데 이렇

게 언셀피라는 이름으로 셀피를 찍으면서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

를 전달하는 것,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도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

다. 이러한 것은 모든 운동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운동에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나사 같은 큰 기관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마추어 과학자가 

나사에게 도움이 될 알고리즘을 제출한 것처럼 이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참여가 큰 변화를 가

져온 거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혈액 관련한 그러한 운동을 한 캠페인, 싱가포르 

개인을 볼 수 있고 이게 남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인디아나의 사람들 개인인데 



일반사람들이 이 운동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캠페인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의 부문에 가장 큰 이슈는 리더십의 문제

입니다. 우선가장 훌륭한, 똑똑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을 채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급하기 

어렵죠. NGO에서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들은 바로 해결하

기도 어렵고 아주 심각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십이라

고 하는 것이 부재한 것이 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드 파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올드 파워 리더들을 뉴 파워 세상에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드 

파워 리더들은 모든 전문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모든 데이터, 영향력을 자기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 파워 지도자는 다른 리더들이 성공하고 살

아나가기를 바라는 리더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요. 너그

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박애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얘기할 때

가 아니라 외부를 바라볼 때 더욱더 너그러운 방식으로 오픈되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빙튜스데이 하트를 만든 거죠, 이러한 너그러움, 기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 하트를 의미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통합을 하고 손을 잡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로고는 전체의 움직임의 통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어떤 회담을 열고

요. 모든 참여자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나

서 이야기 나누고요. 

2016년에는 12개 국가였던 것에서 2018년에는 40개 국가로 확장되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60개가 넘는 나라가 2019년 회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어

떤 의미를 갖냐 하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또 베스

트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네트워크상에서 빨리 채택이 될 수 

있고 실시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공유를 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갖지 못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모델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확장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개인의 기관의 문제를 바꿔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에코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어떠한 인구들이 왜 고

통을 받고 있는가, 왜 어떠한 세계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

가 이해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러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

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직은 왜 달성하지 못하냐 하면요.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상당히 우리가 해결하려는 이슈들이 상당히 심각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뭔가 커뮤

니티로서 지역사회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뢰와 의지에 기

반을 한 커뮤니티로 모여서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리더들은 왓츠앱을 통해서 매일매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플

랫폼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기술은 존재합니다. 

지금 없는 것은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혹시 여성의 보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천 또는 2000개의 다른 동일한 

미션을 가진 다른 기관들과 함께 어떤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의 힘이 얼

마나 더 커질까요, 케냐, 일본, 브라질 등에 있는 동일한 미션을 가진 그런 기관

들과 함께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모두 NGO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죠,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NGO의 

문제죠.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혁신이 너무 적고 협

동도 적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 부분

들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지만 NGO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실험정신도 부족하고 스타트업이나 기업가들처럼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죠. 어디에서 우리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

상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실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시도하

지 못하는 거죠, 시도를 한다, 실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의 두려움을 줄이려면 함께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야 말로 우리 NGO 산업을 앞으로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

들이라는 겁니다. 10년 전 아니면 한 세대 전에 그러한 NGO의 특징은 다 올드 

파워의 특징들입니다. 전문성은 물론 좋죠, 여전히 전문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우리의 실험실처럼 바라보고 회복력을 가지고 낙관력을 가

지고 업무해야 합니다. 우리가 30, 40년 후를 바라보는 게 아닌 바로 바로 즉각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이하현  

여러분, 1부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뒤 2부와 3

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2시 55분부터 진행할 2부에서

는 주제 강연 및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3부에서는 특별 강연과 기조 강

연 그리고 해외 연사님과 함께 하는 대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3부의 강연 주

제, 연사님께 궁금한 점 화면에 나와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링크 

보이시나요? 링크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충분히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려 주신 질문 중의 선택된 청중분에게는 작은 선물이 기다리니 이 열기를 더 

뜨겁게 할 질문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

오실 때 간식 박스 받으셨죠? 이 간식박스는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간식 박스 

하나하나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 기반을 지원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간식과 드실 커피는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커피 드시면서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시 55분부터 2부가 진행된

다는 점 다시 한 번 공지 드리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하

시는 분들 모두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끝까지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용하셔서 후기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부 강연 

사회자: 이하현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2부 오프닝 영상 후) 감사합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2부 시작과 함께 아산

나눔재단의 이경숙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N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밖에 날씨가 

덥고 습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생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종익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쳐

드리죠. 

사실 오늘 시작할 때는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님인 정몽준 이사장님께서 참석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가셨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빈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멀리 미국에서 와주신 아샤 커란, 강연 잘 들으셨죠? 그리고 뒤의 

데릭 펠드만을 비롯한 발표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훌륭한 포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N포럼은 2015년 우

리가 바라본 비영리이라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합니다. 그동

안 N포럼은 기술 혁신에 따른 변화의 시대 속에서 비영리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

하고 새롭게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비영리 미래전략 보고서: 뉴 파워에서 길을 찾다'에 이르렀

습니다. 지난해 N 포럼은 N개 연결, N개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비영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협업하는 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뉴 파워는 그 연결이 낳는 

새로운 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

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5G 기술의 특징은 초고속, 초절연이라고 합니다. 보

다 더 빠르게 지연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현 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보였던 개인의 영향력은 이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확산되며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BTS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

용을 분석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힘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그리고 실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개방과 참여, 연결의 원동

력이 되어서 새로운 힘, 뉴 파워를 만들어냈고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

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힘이 늘 선한 목적,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한 목적과 올바른 가치를 향한 시도가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힘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

떻게 하면 그 힘을 보다 더 나은 가치에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힘을 더욱 북돋고 고양시킬 수 있을까, 오늘의 N 포럼은 이러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뉴 파워가 뻗어가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N포럼 준비위원회 또한 새로운 힘의 한 모습으로 느낍니다. 

아산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난 수료생들께서 비영리 분

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N포럼을 매년 주체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한 분, 한 분의 힘이 단단히 엮여서 준비된 이 자리에서 저는 

뉴 파워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또 이 힘이 어떤 힘으로 연결되고 번져나갈지 무

척 기대가 됩니다. 그 고리가 되어 줄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

사를 드립니다. 

비영리 분야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출신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즐겁게 N 포럼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훗날 비영리 분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조직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함께 발견하고 키우고 연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산나눔재단 역시 힘을 보태고 또 힘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강연 1) 김범휴 샌드박스네트워크 이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샌드박스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

휴라고 합니다. 

아마 뉴 파워 중의 한 그룹은 인플루언서로 정의해 주셔서 인플루언서 또는 크리

에이터,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제가 여기서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까 사실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

면 자연스럽게 이 뉴 파워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회사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샌드박스네트워크가 무슨 회사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의 어

떤 소통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PPT를 쓰지 않고 '프레지(Prezi)'라는 걸 처

음 써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지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썼습니다. 새롭게 소통하

기 위해 그만큼 시도는 했다는. 그리고 프래지를 쓰다 보니까 일률적인, 선형적인,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 선형적이잖아요. 프래지가 공간적이더라고요. 그

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도 하나의 작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멋있죠? 

샌드박스라는 회사에서 저조차도 사실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저는 구글

에 있었고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이 막 뜨

기 시작할 때 크리에이터분들을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 분들과 정말 재밌게 사

업을 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사업을 하던 회사에서 저를 꼬

셔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된 셈인데요.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모양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건 크

리에이터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크

리에이터분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 회사를 창립한 

저 왼쪽에 있는 도티라는 분이 있고요. 라온님 같이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도 있

고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넘어오신 유병재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매니지하는 연예기획사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도티님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침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앞선 발표

에서 마인크래프트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 회사 이름을 잠깐 말씀 드릴게요. 샌

드박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왔어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샌드박스형 게임입

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샌드박스는 보통 아이들이 노는 모래판, 그 위에서 모래

성도 쌓을 수 있고 장난감 갖고 마음껏 놀았다가 다시 해체하고 즉 우리끼리 마

음껏 만들고 다시 해체하는 창작의 공간, 이런 의미로 당시의 이제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를 하던 도티가 회사를 세울 때 이름으로 차용하기 너무 좋은 이름이

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즐거운 놀

이터 같은 공간이 되자. 회사가 샌드박스가 되어서 이들이 마음껏 만들고 부시고 

또 만들고 부실 때 부신다고 누가 뭐라하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이런 철학을 담아서 사실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연예기획사 같은 면도 있다면 한편으로 실제 저희가 회사로서 운영될 수 있는 이

유는 광고대행, 광고를 하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미디어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광고인지 말씀 안 드리고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소리도 잘 나오겠죠? 다시 앞

에 돌아가서. 프래지가 저도 처음이고 저기서도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저 광고를 의뢰할 때는 보통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찍어

주세요 혹은 이렇게 기획을 많이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보실 채널이 장삐쭈

라는 채널인데요. 저희 소속의 채널 중의 꽤 큰 채널이고요. 이 분과 작업을 할 

때는 일단 기획은 아무런 방향성을 주지 않아야 크리에이터분이 정말 밑바탕인 

백지에서 브랜드 이름 하나 듣고 본인이 그냥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지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광고가 기획되는 방식과 매우 다르고 그리고 광고주가 한 크리에이터하

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크리에이터분들과 작업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이런 걸 만들 테니까 너희가 우리 홍보 채널이 되어줘 라고 하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크리에이티브를 같이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브랜드

를 말 그대로 좀 내려놓아야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브랜드는 이런 

색깔, 이런 이미지, 저희 브랜드는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

작하게 되면 자라나는 뉴 파워들과 협업하기 쉽지 않죠. 영상이 안 그래도 어려

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영상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기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이렇게 

하면 플레이가 되고 유튜브가 연결이 되고 소리는 키워주시면 됩니다. 

 

(영상 재생 – 장삐쭈 채널) 

-와이파이 공유기가 오래되기는 했는데. 

-제가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새 걸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 걸로 교체하는 게 좋으시죠. 

-새 걸로, 여보? 

-그래요. 그러면 새 걸로 교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치 끝났습니다. 

-출장비나 설치비 같은 게. 

-없습니다. 이건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 옛날에는 출장비니 설치비니. 

-잠깐만요. 공유기가 원래 이렇게 커요? 

-요즘 4G인가 5G인가 해서 속도 따라가려면 보통 공유기로는 안 돼요. 

-그래, 슈퍼컴퓨터는 엄청 크다잖아. 

-그래? 게임기 같은데. 



-딱 봐도 공유기같이 생겼구먼. 

-사모님, 농담도 잘하신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밥은? 

-아빠 플스 샀어? 

-플스, 플스. 

-플스, 모델 명이 플스예요. 아드님이 똑똑하시네요. 

-공유기 모델명을 어떻게 알아? 

-그거 학교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공유기 이름을 가르쳐? 

-기가 시간에 다 배우는 거야, 기가 와이파이 그런 거 다. 

-다들 왜 이렇게 당황해? 

-여보 얼른 들어가서 쉬어. 

-사모님, 저도 들어가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밥차려 먹을게. 

-와이파이 공유기 바꿨거든? 이름이 플스래. 

-형님 잘 지내시죠? 형님 저 이번에 공유기 바꿨어요, 플스라고. 

-그거 알지, 그거 알지. 플스, 플스.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래, 그거 요즘 유행이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광고가 많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가 크리에이터분들과 일하

면서 가장,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웃어주시잖아요. 이게 뭐랄까 가장 눈에 띄게 

확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생각해 보면 

기존 연예인분들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건 자기가 미디어인 것 같아요. 자기가 채

널이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본인의 채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모아 놓으면 꽤 큰, 한 분, 한 

분 보면 사실 되게 작은 방송국이죠. 10명을 모아놓거나 20명을 모아놓으면 방송

국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시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게임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서 동시에 생방송을 하거나 

회사 채널에서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나름 송출 시스템 협력사들 같

이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송사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 

최근에 흔한 남매라는 코미디언 출신 분들이 유튜브 채널도 잘되고 있고 틱톡도 

잘하고 계시고 책도 잘 판매되고 있는데 책 나오면 아무래도 시청자, 원래 팬분

들이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인기 도서에 오르면서 출판사를 하나 할까 이런 생각

을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인수할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를 접하는 경

로 중의 아마 보통 자제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마트나 이런 데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희가 샌드박스 프랜즈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이것저

것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장난감도 만들고 식료품도 만들고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사업이 시장성이 있어서 캐릭터 사업이 말 그대로 미디어파

워와 맞물려서 많은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도 진행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게임구단이라는 건데 사실 운동 선

수는 운동선수이거나 은퇴하면 감독을 코치로 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스포츠

를 하는 분들은 은퇴를 하면 크리에이터가 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게임 같

고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봐주거든요. 

또 스트리밍을 하시다가 이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는 일이고 방송을 하는 크리



에이터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스포츠인데 선수 간의 경계가 크지 않다

는 것도 느끼면서 보는 게임으로서 이 스포츠가 앞으로도 더 크겠다는 생각에 저

희도 구단이라는 걸 만들고 두 개의 원래 클래시로얄이라는 거랑 리그 오브 레전

드라는 게임, 최근에 카트라이더까지 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전부입니다. 크리에이터에 대

한 얘기를 하고. 부족한 이야기는 이따 토크 때 또 하면 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간혹 저희한테 나는 좀 유명한데 인지도도 있고 혹은 

내가 지식이 많은데 샌드박스 찾아서, 나 좀 크리에이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다 고사를 합니다. 일단은 스스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뉴 

파워 대열에 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편집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그리고 많은 기업들, 기관분들도 찾아오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같이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직접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

다. 어쨌든 크리에이터분들을 영입할 때도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검

증을 받고 소통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거기서부터 키워나가는 것이

지 처음부터 키우려면 뉴 파워가 되는 법부터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러한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고라는 게 저희 사업의 큰 비즈니스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예전과 소

통하는 방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했을 때 훨씬 브랜드에 대

해서 많은 호감도 갖고 물건도 사고 싶어 지고 이렇다는 게 체감적으로, 실질적

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아이피 콜라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외에도 개발되지 않은 모델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회사에서 거의 나이가 많은 편인데 그건 크리에이터분들을 그냥 정말 어떻

게 보면 크리에이터분들이 저희 사업의 요체이고 이분들을 매일 보면서 일단은 

즐기는 분들이 같이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거의 동년배분들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분, 한 분 케어를 타이트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회사를 만

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직원 수랑 크리에이터 수가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직원분들이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통의 전략이라고 살짝 되어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크리에이터분들이 도대체 

왜 사랑을 받고 이분들이 어떠한 방식의 소통을 하길래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는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느

끼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코드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저는 뉴 파워라는 멋있는 말도 있지만 일단 샌드박스에서 일하면서 가장 미션으

로 삼고 있는 것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분

명한 것 같고 그런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사업을 만들고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 큰 아이디어로 사업으로 만드는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

드는 회사가 되고 싶고요. 

특히 재능이 있는 분들이 기존의 질서에서는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본인의 

재능이 아닌 다른 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리에이터분들은 어떻게 보

면 나름 자기의 재능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능들이 많

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재능이 발휘됐을 때 그

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주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달

할 책임을 갖고서 정말 시청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공감, 정보화 때로는 치유를 주

는 엔터테인먼트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가 디지털, 비디오로 시작된 생태계 뉴 파워들과 일하는 저희 회사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비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정보만 일단 드리고 부족한 이야기는 또 토크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주제 강연 2)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의 위원

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적 의미의 구권력인 맥도날드의 배달노동자로도 일하고 뉴파워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인 우버, 한국형 플랫폼 노동인 배달대행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아산나눔재단에서 저를 처음에 섭

외한다고 했을 때 보통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산재

단에서 나를 부른다고? 그러면 아산의 조그마한 시민단체구나라고 해서 저는 오

늘 충남 아산으로 가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와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규모. 그리고 저는 프레지는 몇 년 전에 써봤는데 저희랑 전혀 안 맞아서 전통적 

의미의 PPT.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기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PPT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부담스러

운데, 넘기는 걸. 그래서 좀 넘기기 전에 뉴 파워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플랫폼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배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 파워라고 하면 초연결이라고 하잖아요. 초연결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구

글 가입을 할 때 로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적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전 세계인들이 구글에 가입을 하고 특

수문자를 입력할 때 어떤 걸 입력하냐 하면 오래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지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에 가입하면서 알아볼 수 없는 옛날 서적들

의 문자들을 인간이 파악해서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

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인류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전 구글 직원분이 계셔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리캡처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걸 구글이 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초연결해서 만

들어낸 새로운 가치를 누가 소유하지? 이게 초연결사회, 뉴 파워 시대에서 우리



가 던져야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이제 배달 라이더 노동

조합을 하기 때문에 사고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망 소식

도 듣습니다. 라이더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누가 식물인간이 됐다. 누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역시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게 걸렸죠. 새로운 형태의 플랫

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초연결이 되어야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연결이 아니라 분리되어

야 해요. 이 분리가 어디서 분리가 되냐 사용자의 종속 안에 있었던 근로자는 종

속성도 있었지만 보호라는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 파워 시대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근로자로부터 여러분을 완전

히 분리해서 프리(Free)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토지로부터 농민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가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초연결, 새로운 가치, 

누가 가져가지? 이 소유권의 문제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어떤 문제였냐 하면 인클

루저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공유지에 대한 인클루저. 그렇다면 뉴 파워에서 벌

어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판 인클루저 운동이 벌어지

고 있다. 

가령 동해바다에 석유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K라든지 이런 사기업이 독점하고 가져갈 것입니

다. 플랫폼 역시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뉴 파워라는 것이 새로

운 권력이라고 하지만 이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랫

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인류의 문제 연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PPT를 못 넘기고 있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권력과 신권력

이라고 봤을 때 신권력이 새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자금원이 어디서 오느냐고, 

살펴보면 대부분 국제적인 금융자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 민족주의적 



기업인 것 같습니까? 배달의 민족 최대 주주는 중국에 있는 국제적인 투기 자본

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기요, 배달통, 이런 것은 소프트뱅크. 자본은 중동 

자본입니다. 국제적인 자본이죠. 그렇다면 이 신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권력의 

다른 모습일 뿐인가, 라는 질문도 같이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배달 노동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지 

않은 게 플랫폼 자본의 특징 중의 하나가 독점이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모순적

인 건데 예를 들어 메신저로 카카오톡만 쓰고 있어, 모두가. 그런데 난 한 명이 

난 카카오톡의 독점에 반대해서 다른 거 쓸래, 조별 과제하는데 너희는 카카오톡

해, 나는 전화로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카

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초연결사회의 특징이 독점

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인 것이죠. 

이것을 보겠습니다. 배달시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음식 배달 시장의 시장 규

모는 20조 원 정도 됩니다. 배민, 최근에 쿠팡 프레스가 들어오고 있고요. 첫 번

째로 배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민과 배민라이더를 쓰는 다른 서비스를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 배달의 민족에 주문을 하면 라이더가 오니까 배달의 민

족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어떤 기업이죠? 소비자와 가게

만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달을 시키려고 집안에 막상 배달을 시키려

고 하면 전단지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소할 때는 전단지가 잘 보여요. 그래서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렸

는데 막상 내가 주문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전단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

다. 이걸 누가 해결했냐, 배달의 민족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국에 있는 

배달 전단지를 어플리케이션에 넣음으로써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배민의 역할은 

뭐냐 하면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지하철 가면 전단지 알바들이 있거든요. 

그 전단지 알바가 주는 전단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하철에 쓰레기통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죠. 새로운 플랫폼 초연결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초연결

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결하는 가에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제 언제 치킨을 시켰는지 그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치킨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켓 컬리는 약 99%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기업이 마켓 컬리예요. 그래서 새벽에 통영에 있는 전복을 배달시킬 수 있는 기

업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가령 N 포럼에 몇 명이나 올 수 있을까를 데

이터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의 식성. 몇 시쯤 무엇을 시킬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

다는 거예요. 이걸 배달의 민족이 하는 것이고 배달 대행서비스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문을 하고 이 음식 가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가게 

사장님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면 사장님이 자기가 배달한다. 두 번째, 직고용

을 한 라이더한테 시킨다. 세 번째, 오토바이도 라이더도 필요 없을 때는 배달 대

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달대행 서비스의 대표적인 업체가 부릉바

르고 생각대로 그리고 하니콜, 최강배달, 배고파. 달려라 하니, 이런 것들이 있고 

딜리버리히어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업체들이 있습니다. 배

달의 민족과 배민라이더는 다르고 배민과 요기요가 다루고 있는 주문 중개인으로 

30조 원이고 나머지 배달 시장이 17조 원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고 해도 실망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배달대행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배달대행차를 이용했을 때 

음식가게 사장님이 오토바이와 라이더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우

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단 한 개의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고 

전 세계 최대의 민박 회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달 산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오토바이를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라이더를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최대의 배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적 소유를 철폐했습니다. 누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철폐, 누가 얘기했죠? 마르크스. 이게 불온한 이름은 아닙니다. 사회학 교과서에

도 나오고 그런 건데 마르크스의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를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 자본가들이 하고 있어요. 왜? 이제 너희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생산 수단



을 누가 소유해라, 네가 소유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저도 얼마 안 남았

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라이더들이 오토바

이를 사야 합니다. 일단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토바이 일을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의 위

험을 막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1년간 보험비가 약 834만 6210원입니

다. 이건 보험회사가 어디의 가격을 매긴 거냐 하면 사장으로 새롭게 탄생한 배

달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액수를 보험 회사가 피도 눈물도 없이 책정한 

가격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진다? 사장이니까 오토바이 일을 하고 있는 개인, 초

연결사회의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특징은 자기 신체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기 

신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

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오토바이 수리비가 200에서 300만 원이 나왔어. 일을 그만두고 싶어. 네가 갚아

야 할 돈이 있지,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구권력에서 자본가가 가지고 있던 위험에 대한 감

수, 되게 멋있는 자본가, 아산이니까 정주영 회장님같이 그런 분들이 하는 위험 

감수죠. 어쨌든 아산재단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어떤 여건, 되게 마초적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남성적인 성격의 자본가라는 게 더 이상 사라진다는 겁

니다. 왜? 위험 감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누구한테 맡긴다?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주체들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사고의 위험, 보험의 위험 이런 것들이 전

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새롭게 일을 했던 라이더 같은 경우는 한번 쓸

었는데 신권력만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구권력에 있었

던 동네 배달대행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달 대리업이랑 수리업체랑 오토바

이 대여 사업을 똑같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장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오토바이 라이더가 넘어져서 다치니까 수리비를 150만 원을 때려 박았습니

다. 10대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자본주

의에서 초연결사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연결사회에서 라이더들이 모두 개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권력이라고 있던 노동조합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

어서 구권력이라고 하면 기업별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권력 역시도 기업에

서 노조를 만들어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편화된 개인들을 가

지고 저항한 이는 매우 힘든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주제였던 거죠. 비영리단체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영역, 초연결사회에서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

호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비영리단체가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

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은 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50년이 지

났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을 갖고 있

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영리단체에서도 

스타트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비영리단체들이 사실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많이 제도화되고 어쨌든 국

가보조금도 받기 시작하고 어쨌든 이 체제 내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

까? 그 제도화라는 건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

기 때문에 누군가는 새로운 영역에 가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운동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운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

인가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배달라이더들 보면 진짜 

시끄럽잖아요, 반짝반짝거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시의 

불나방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시끄럽게 하고 반짝반짝거릴까요?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을 못 알아봐서 나를 칠까 봐 매우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시의 불나방들이 안전하게 도시를 다닐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비영리단체들이 함께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강연 3) 이강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다 일어

나주세요. 저기 끝에도 일어나 주시고요. 이쪽도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앉아주십

시오. 여러분은 지금 구권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라고 해서?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건가요? 왜 

일어나셨어요? 제가 이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권력을 갖

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일어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야 하

고요. 일어나기 싫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도 일어나야 하

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억울하시죠. 불편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야, 네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일어났다 앉은 거라

고 정당화하시는 분도 있겠죠. 구권력의 경험은 이렇게 불쾌함, 저항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권력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을 전달합니다. 30분 동안 연속적으로 앉아 있으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

이 두 배가 높아져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여러분이 받아드리면 그

러면 여러분은 30분마다 알아서 일어나십니다. 이게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변

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이 보편화되고 또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권리를 사용할 줄 알고 거기에 심지어 소셜미디어라는 

SNS의 기술까지 탑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이유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내 자

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이제 권력이고 그 누가 나에게 일어나라고 

할 수 없어. 나 스스로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뉴 파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권력이 신권력 시대로 변화해 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권력을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권력을 얻길 원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조직과 사람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정치인과도 일을 해 봤고요. 

공공기관과도 일을 해 봤고 비영리 단체, 민간기업과도 같이 일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슬로워크라는 회사에서 인터널 브랜딩, 조직 디자인이라는 이름으

로 조직을 변화하고 싶다는 조직과 함께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을까 라는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신권력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아래에서 우리 조직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

화해야 할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변화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리더분들은 또는 중간 리더분들은 어떤 역량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을 해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변화 니즈가 상당히 복잡한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그 중의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공기관 또

는 비영리 단체는 정치권의 아젠다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 또는 정치적인 이슈가 변할 때마다 주요 활

동과 KPI가 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시점에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고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지금은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계속적으로 뭔가 외부로부

터 오는 변화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사장님도 변하고 대표님도 변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 조직에 굉장히 변화 압력을 주게 되고요. 오히려 조직 내

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변화 의지가 있더라도 자꾸 그 의지를 좌절하게 되는 경험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수

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비영리는 변화에 되게 취약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 고객, 후

원자, 이분들도 계속 변해요. 일반적인 후원이나 수동적인 지원은 원하지 않습니

다. 시민과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원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든다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어



요. 기업도 합니다. 예전에는 비영리기관이 했던 모든 프로그램이 기업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들도 공공기관을 

굉장히 비영리를 변화의 압력에 노출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원하는 변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이라

고 보통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본인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꼰대들도 사라져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요. 수직적인 구조

도 바꿔주고 수평적인 문화, 존중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을 경직된 수동적인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비영리기관 또 공공기관은 엄청난 조직이 돼야 

합니다. 

유연하고 개방되고 뭔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 변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

까? 도대체. 이게 바로 지금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고민이고요. 이런 요구들이 이

런 대화들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가 와서 구성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시대

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폭 지원할 테니까 마음껏 해 봐,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격식이 없고, 그러니까 직원들과 나는 자주 소통할 거니까 

나를 믿고 마음대로 해봐 다 해 줄게. 그런데 여기에 직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

난번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업무, 뭔가 적응만 하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새로운 걸 하라고 합니다. 과장님도 팀장님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KPI도 변한 게 없고 제도도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꾸 새로운 

걸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일만 자꾸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던 것만 할게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로 저희가 비영리나 공공기관에 있는 청년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공통적으

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직 안에서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시키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익숙한 얘기들이

죠. 5년 후에는 제가 이 회사에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공

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요구들을 오늘 저희 컨퍼런스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뉴 파워라는 

개념을 쓴 제레미 하이먼스는 두 가지의 변화성을 가진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위와 아래를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뉴 파워 모델로의 변화 압

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조직들과 위에 있는 조직들을 비교해보

시면 아래에 있는 조직들은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의 모습을 갖

고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조직들은 대부분 다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까 너무

나 재미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라이더유니온에서. 플랫폼의 형식을 갖고 있거

나 조직이 아닌 조직의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

런 것이 새로운 신권력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요구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시면 뉴파워 벨류, 신권력 가치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보시면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궁극적

으로 추구하는 건 권력의 독점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독점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들의 지식재산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회사들이 

보이죠. 왼쪽에 오른쪽에는 탈중앙화 권한의 위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회사들

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뉴 파워라는 책에는 우버라는 회사와 리프트라는 회사

를 비교하는데요. 우버는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한

다면 리프트는 모빌리티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의 상생과 그런 분들

이 원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플랫폼 기관으로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 파워 밸류를 추구하는 기업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

면서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적용을 해보면 똑

같은 압력, 두 가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리더분들은 정치적인 아젠

다, 이런 것과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더 참여해야 합니다. 기

부자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더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조직의 의

사결정 방식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하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개입을 합니

다. 예산을 짜고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참여할 사람들을 쭉 모은 다음에 그분들

을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성과들을 쪽 모아서 보고서를 만

들죠. 그리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방향, 뉴 파워 모델로, 

신권력의 모델로의 변화의 압력이 있다면 또 한 축에서는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청년세대들이 원하는 게 많은데 뉴 파워 가치들의 변화도 함께 요구합니다. 권한

을 위임해 주세요. 더 수평적이고 자율성을 주세요라고 하는 형식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조직에 대해 성장을 지원하

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외부인이 되게 많아지고 개방적인 조직이 

되면 될수록 조직은 유연해지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뉴 파워 권력에 대한 변화 요구와 뉴 파워 가치에 대한 변화 요구는 이런 부분에

서 상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추구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모순도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 파워 콘셉트로 만든 제레미 하이먼즈는 

사람은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단계가 바로 시

그널링, 리더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뉴 파워의 가치를 조직에 내재

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란치스

코 교황이 처음에 교황이 되었을 때 고급스러운 옷을 벗고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시고 사람들에게 발을 맞추고 낮아져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 리더가 가장 먼저 뉴 파워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는 강력

한 의지와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구조, 경계를 허무는 그런 단계로 가야 하고요. 마

지막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들을 제도화하고 원칙들을 명시화 하는 

쉐이핑의 단계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07년에 오바마 캠프

에서 볼룬티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캠프라 하면 이건 군대예요. 캠프는 

당연히 전쟁을 하는 조직이고요. 상대편과 전쟁을 하는 조직이고 가게 되면 일사

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헤드쿼터가 명령을 내리고 각각의 조직들은 명령을 수행하

기 위해서 군대처럼 움직이는 게 캠프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캠프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일단 오바마 캠프가 얼마나 대단한 조

직인지에 대해서는 논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 캠프가 굉장히 



유명해진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눈꽃의 결정이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피라미드 구

조가 아니라 저런 방식의 구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걸 비

유하자면 교회 조직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과정을 보면 수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죠. 하느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과 인력을 조직하고 뭔가 셀이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전도를 하는 방

식을 택하고 굉장히 확장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바마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거나이저가 어떤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

고 그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내고 하는 방식. 그

래서 확정의 속도는 수직적으로 컨트롤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

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얘기가 되고 있죠. 

오바마 캠프의 성공은 시스템이나 조직의 구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을 

해 봐서 압니다. 제가 처음에 오바마 캠프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선거 캠프 같은 

경우는 가자 마자 권총부터 줍니다. PCS폰이라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릴 수 

있는 전화기를 주고요. 그리고 유권자 명단 리스트를 주고 데시보드를 주면서 하

루에 200명한테 전화하세요. 그걸 채워 나가야 하거든요. 

여기는 맨 처음에 딱 갔을 때 가자 마자 하던 일이 오거나이저가 저를 데리고 스

타벅스에 가서 2, 3시간 동안 면담만 합니다. 미국에 왜 왔니? 시민권도 없으면 

왜 정치 캠프를 하려고 하니? 마치 교회 처음 갔을 때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

들이 환대해 주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저를 굉장히 잘 대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우리가 이런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을 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하고 네 역할하

고 잘 매칭을 해서 한번 해 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너 혹시 아시아 커뮤니티에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네 팀을 만들어보지 않을래? 하고 꼬십니다. 

그래서 가서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바마 캠프에서 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현재 조직 문화를 변화

시키고 하고 싶어하는 조직들의 이런 프로세스를 제안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더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거나 다양

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구성원들이 그 동기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해하는 게 조직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세대들은 자율성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밀레니엄 세대는 자

율성, 자기의 성공, 성장 이런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워라밸을 더 추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션조직의 역할 재해석인데요. 

조직의 미션과 역할 정체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꼭 두 가지를 반영해라. 첫 번째는 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

해관계자들을 조직 내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찾아내라. 조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일을 하

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구성원의 역량과 

가치를 보는 과정에서 이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

는 구성원들이 어떤 것에 동기부여를 받고 어떤 모티베이션, 역량들을 가지고 있

는지를 그 조직의 미션에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한국갤럽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제가 

했던 곳인데 박무익 회장님이 계시고요. 이분이 최초로 여론조사도 도입하셨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오셨는데요. 이분이 2년 전입니

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갤럽의 창업자가 돌아가시면서 갤럽은 상당히 많

은 변화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고 검증되지 않는 방법론은 사용하

지 않고 최근에 유행하는 빅데이터, 웹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특히 한국갤럽이 가지고 있

는 전문가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

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갤럽의 내부에서도 아니야, 세상이 변하고 있어. 뭔가 우리도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해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작업의 첫 번째는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기억하는 박무익 회장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했고 찾아낸 게 이것입니다. 조사에는 전문가의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새로운 질문이 나타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도 준비가 돼야 한다. 전문가의 전문성보다는 

탐험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박무열 회장님의 요지를 가치를 해석하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치를 그 조직이 내재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표

면적인 것에도 집어넣는 것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바꿔 나가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계속 미션을 확대하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변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변화의 리더를 발굴해야 한다는 건데요. 변화의 긍정적인 

구성원들을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체인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겠죠. 우리 조직

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하는 명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

들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정착된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들을 명문화하고 제도

화하는 과정. 평가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직의 변화 과정은 이런 단계고요. 특히 새로

운 권력, 뉴파워의 벨류, 가치, 신권력의 가치를 갖고 싶은 조직은 내재화하는 과

정을 거쳐야만 신권력의 모델로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버드 심리학과의 로

버트 로젠탈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의 역량을 테스트한 다음에 상위 20%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20%의 학생들의 리스트를 각각 반에 교사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

은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이니까 잘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1년 뒤, 2년 뒤

에 이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비교하게 됩니다. 실

제로 그 잠재가 뛰어나다고 했던 학생들은 1년 뒤에 평균 4점이 상승했고 2년이 



지나니까 10점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궁금

할까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잠재역량이 있고 

성장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

해했겠지요. 로젠탈 교수의 답은 무작위로 선발한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거 아

니고요.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 상위 20%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절대 똑똑한 

학생이 아니었고요. 이 실험의 목적은 특정한 학생들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더 어려운 과제들을 주고 실패하더라도 넌 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아이라고 동기부여를 해줬다는 거죠. 

저는 변화하는 조직, 신권력의 가치로 조직을 변화하고 싶어 하는, 변화시키고 싶

어 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권한을 위임해 놓고 실패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관여를 안 하면 되는 일

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 역량이 안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파워 조직으로 변화를 이끄

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

과 실패의 과정을 겪더라도 조직이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하

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만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리더들은 이

거 하나만 머리속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토크 콘서트 

(이강원 변호사) 강의하자 마자 또 바로 토크를 하려고 하니 되게 힘드네요. 굉

장히 재미 있지 않으셨어요? 재미있으셨죠? 올드파워 형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

니다. 일단 샌드박스의 성함이, 죄송하지만? 김범휴 이사님. 다시 한번 박수를 주

시고요. (박수)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연을 풀어내 주신 라이더유니온의 박

정훈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박수) 저는 이강원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샌드박스의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와 보통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뭐가 다르죠?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범휴 이사) 아까 말씀드린 거 매체를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냐 여부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뭘 보기를 원하는가에 대

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냐인 것 같아요. 즉 이제는 공급자가 공급할 때 수

요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자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요. 예전에 공급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우리가 공급할 테니 너희가 봐라, 채널 선

택권이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흔히 말하는 구독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하

는 거에 비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즉 피디가 될 수도 있고 연출자가 

이렇게 대본이 있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기하거나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맞춰서 주체적이고, 그런데 주체적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맞는

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세련되게 잘 만드느냐는 잘 고민하

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성공하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

니다.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팬들, 어떻게 보면 그 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

하다. 



(이강원 변호사) 소통보다는 예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범휴 이사) 소통은 라이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소통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를 미리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예민함. 왜냐하면, 빠르게 내일 당장 

올릴 영상을 라이브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

면 지금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재미있어할까를 예측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원 변호사) 되게 어렵겠네요. 

(김범휴 이사) (웃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같은 여러 친구를 관리도 하

고 육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연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도

와준다는 차원에서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원 변호사) 아까 신권력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

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라이더유니온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상당히 이 플랫폼 자본주의 또는 플랫폼 독점기업

에 대한 굉장히 신랄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라이더라는 분들은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가 아닌 거죠. 

(박정훈 위원장) 네. 라이더는 두 단계를 거치는 건데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한

국은 원래 배달 시장이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웃음) 그것과는 전

혀 상관이 없지만, 카피에 나올 정도로 배달 시장이 이미 있었고 뒤에 플랫폼 시

장이 오니까 이게 두 단계가 된 겁니다. 플랫폼이 동네 배달업체랑 계약을 맺고 

배달업체가 라이더랑 계약을 맺어서 두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유럽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구조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동네 배달대행업체가 요구해요. 한국에서

는 요구할 수 있어요. 너 왜 안 나와? 빨리 배달해.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는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

남에 물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시면 시간당 만 오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매우 세련되게, 세련되지만 매우 자본주의가 있는. 중

국도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교적인 문화, 노동자

한테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간착취를 하고 유럽은 돈이 요구하는구나 라는 생

각을 합니다. 



(이강원 변호사)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유니온을 하시면서 플랫폼 기

업이 라이더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실제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본 

적은 없으셨나요? 

(박정훈 위원장) 이게.. (웃음) 스타트업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이미지가 좋아요. 

좋아서 실제로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자본주의 

특징은 양면 시장을 특징으로 하거든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한쪽 공급시장을 

장악하면 상대편이 수요시장도 장악하게 됩니다. 고급진 라이더들, 고급진이라고 

하면 동네지리를 쌈빡하게 아는, 죄송합니다. 용어가. 5분에서 10분 내외로 배달

할 수 있는 라이더들을 확보하면 가게들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거를 교차 보조금이라고 하거든

요. 고급스러운 말로 (웃음) 교차 보조금을 지급해서 출혈경쟁을 하는 거라서 초

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자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 보조

금이 회수되는 형태입니다. 이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뿌리는 거는 쿠폰이라고 생

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원 변호사)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

는 들으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혹시나 해서 즉흥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사

실 저에게 아무런 디렉션도 주지 않고 그냥 진행해보라고 해서.. 

(박정훈 위원장) 미국은 배달할 때 팁이? 

(이강원 변호사) 미국의 배달 시장이요? 아, 팁?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경우 보기

는 봤고요. 그런데 팁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배달 안 하고 제가 배달합니다. 

먹고 싶으면. 그래서 오히려 배달 사업이 조금 더 편하게, 당연하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데, 우리나라는 굉장

히 적자를 보면서 시장에 들어 오시잖아요. 거의 최근에 2천 원, 4천 원 내기 시

작했지 그전에는 배달료를 안 냈는데 미국은 배달료를 내는 게 보편적이라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김범휴 이사) 질문을 하라시니 변호사님이 즐겨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가



요? (웃음) 

(이강원 변호사) 네. 제가 지금 큰 아이가 7살이고 둘째 아이가 5살인데요. 이 

아이들과 같이 봅니다. 아까 레고에서 만든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맨날 보고 있습

니다. 

(김범휴 이사) 변호사님의 취향을 저격하는 채널은? 

(이강원 변호사) 제가 구권력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김범휴 이사)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 소속 채널은 아닌데 슈카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지식채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아마 들으시면 어 괜찮은

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이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나에게 맞는 채

널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이제는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10대, 20대들이 보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들어서 전문직 분들도 많

이 진출하시더라고요. 

굿닥터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채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 세 분이 

하는 채널도 있고 의사분들끼리 하는 채널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꼭 방송에 초빙

되어서 전문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집 근처에 꽤 유명한 양심치과 의사라는 분

이 계세요. 진료비 저렴하게 받으시고 과잉진료를 안 하시는 그분도 유튜브 채널

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치과 진료에 대해서 본인이 생

각했을 때는 좀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음알

음하는 부분들도 다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식의 공유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동안 나름 적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폭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전문가 집

단에서 솔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슈카월드를 

보시고 말씀을 워낙 잘 하셔서요. 채널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뉴파워로. 그

런데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박정훈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50명. 



(이강원 변호사) 아, 90? 90만이 아니라. 샌드박스가 해결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김범휴 이사) 채널을 열 때 저도 유튜브 채널 상담을 많이 해보면 가장 많이 어

려움을 겪는 이유가 개인이면 차라리 나은데 기관, 회사 이런 경우에는 출발점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물건과 서비스인 거예요. 

사실 출발점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여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지, 그리고 그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가? 그게 매칭이 안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 

같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꾸준히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

면 꼭 내 제품을 알리지 않더라도, 라면이더라도 라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

달하는 것만으로도 그 채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강원 변호사) 궁금한 게 있는데 고민인데 유튜브 채널을 보면 최근의 현상인 

게 혐오나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채널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자극적인 

이야기, 혐오적인 이야기들의 채널들에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 이런 문

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범휴 이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 비교적 자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 채널

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차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실제로 차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만큼이나 굉장히 유익하고 건전한 그런 채널들이 사실은 더 많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극적인 채널이 오래 가느냐고 하면 사실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거는 차단하

면 좋겠지만 그게 인터넷 생태계에서 그런 것들이 100% 단절되거나 멸균의 상

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은 영상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요. 

사실 저희 어느 정도 영입을 하고 채널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무리 조회 수가 

많이 나오더라도 철학이나 방향성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당연히 영입하지 않고 좋

은 채널로써 사람들에게 아, 유튜브에 볼만한 게 많아졌구나 이런 기운을 더 넣

으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원 변호사) 사실 신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디센트럴라이즈 되면서 자유롭



게 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혐

오 발언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그거를 지우라고 하고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벌

금을 크게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앞에서 저희에게 질문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것들을 골

라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먼저 제가 김범휴 이사님께 질문을 드

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 하나가 이 것인데요. 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하고 컨설팅을 해보면 인플루언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비슷한 질문이 떴어요. 

비영리단체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하고 가치전달과 

재미의 균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기부를 미국에서 테스트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또 이것과 같이해서 유튜브의 

인플루언스들하고 비영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영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때 

뭘 고려해야 하는지. 

(김범휴 이사) 너무 주제가 사실 다양해서 저도 일반적인 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점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

까 싶다. 채널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주로 조언을 드리는 게, 영상의 제목을 한 

30개 정도 써보시라고 숙제를 드려요. 제목만 쓰는 거예요, 제목만, 타이틀만. 그

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재밌어 보이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를 

클릭할지 말지. 내가 만든 제목은 다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필드에서 랜덤하게 노출 되

잖아요. 그러면 30개도 사실은 좀 더 노력하는 100개 정도 제목을 막 써요. 우

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의 제목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거를 가다듬는 

작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개나 10개로 추리는 작업. 

즉 재미있는 제목을 달지 못할 것 같으면 영상을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제목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극적인 방향으

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또는 기관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포장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하는 감각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데 그 감각이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고. 

참고로 저희가 디스커버리 코리아라는 채널을, 아시죠? 전통적인 방송사인데 여

기서 자체적으로 재미있게 편집하는 거를 잘 못 하겠으니 샌드박스가 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의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소스는 분명히 전통적인 50분짜리, 1시간짜리인데 50분으로 편집하면서 

편집의 재미를 유튜브스럽게 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게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스러운 편집이구나를 참고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감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그 감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

씀드리면 재미있는 게 과거 영상 같으면 자막이라는 게 시청 보조제잖아요. 그런

데 자막이 시청자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자막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같이 비난하거나 까거나 전지적 편집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문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영상에 찬양하는 자막을 달면 전통적인 방식인 거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자막을 

달 수 있다면 그거는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거든요. 일단 그 변화 자체도 굉장히 

커요. 자막러라고 이야기하는 자막을 다는 사람의 입장을 공급자에게 둘 것이냐, 

시청자에게 둘 것이냐가 첫 번째 시도해볼 수 있는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원 변호사) 아까 공감이라는 키워드하고 굉장히 맞닿아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김범휴 이사) 그게 질문이 다였나요? 

(이강원 변호사) 그리고 함께 인플루언스하고 같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김범휴 이사) 인플루언스 분들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

거든요. 어려운데. 일단 유튜브에 있을 때도 한번 해보고 했던 것이 큰 아젠다가 

있으면 자기 채널에 뭔가를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해요. 재미있게 뽑기가 자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럿을 마치 콜라주처럼 이런 형태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사

실 저희 회사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마치 유니세프 캠페인처럼 이거를 세련되고 재미있게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을 크리에이터들이 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콘텐츠 

하던 대로 하는데 좋은 컷을 받고 만들어보라고 하면 힘들어하거든요. 막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 스폰서식 의

지를 갖고서 만들어내는 정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지기

는 할 거라서 그 전달방식 자체는 비영리 쪽에서 인플루언스 마케팅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기성의 상업화된 것과는 다를 것 같아요. 시도해 볼 생각은 있

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지만 계속 그런 시도

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원 변호사) 그러면 박정훈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좋아요'를 

받은 질문이 뭐냐면요. 라이더유니온은 어떻게 파편화된 개인들을 모았는가, 라이

더들을.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가장 많

은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제가 진행을 하는데 괜찮다고. 

(박정훈 위원장) 10초가 남아서.. 이렇게 모아내는 작업은 정도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 방식밖에 답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오픈 카톡방, 이거는 새로운 방식인데 

오픈 카톡방을 열었고 저는 약간 관종적인 게 있어서 작년에 폭염수당을 주라고 

1인 시위를 했는데 뉴스기사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오늘 하시죠? 라고 해서 원래는 

오늘 할 계획이 없었지만, 오후 2시에 할 계획이라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장소를 찾아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전 내내 찾다가 한번은 

갔는데 가맹점이었던 거예요. 

맥도날드 본사에서 항의하고 심지어 배달을 안 했어. 그래서 저희가 맥도날드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미디어 전략을 하면서 미

디어 노출이 많이 돼서 카카오 채팅방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인터뷰를 해야 합

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라

이더유니온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셔서 그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엮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였고요. 

이 이후에 미디어 전략이라든지 지금 라이더유니온 검색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유입이 되고 산재라든지 부당한 것에 대해서 같이 액션 행위를 

하는, 많은 조직활동을 하기보다는 기획을 해서 액션을 해서 사회에 파장을 일으

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원 변호사)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로 하고 저희의 톡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3부 강연 

특별 강연 2) Derrick Feldmann, Managing Director, INFLUENCE|SG 

(통역 녹취)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행사 막바지에 접어

들고 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실 거죠? 저는 Derrick Feldmann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회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연구해왔습니다. 해당 연구는 여러분과 같은 

개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디자인하고 리드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참여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

니다. 저는 저희 팀과 함께 10 여년간 그들을 이해하는 여정을 해왔는데요. 연구

의 방향성은 사회적 운동의 선도 보다도 참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참여의 관점에서 저희 연구의 과정과 연구팀이 얻었던 것

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밀레니얼 규모는 4억 명 이상 됩니다. 수 년간

의 연구에서 왜 이 사람들이 모금을 위해 아이스버킷에 참여하고 평등이나 더 나

은 일자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구팀이 배운 것들

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는 모든 개인이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거나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뉴파

워겠죠. 

6년 전쯤 미국 휴일을 맞아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저는 미국의 중부지방에서 자

랐습니다. 중부지방인데요.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이 모두 다 함께 갔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집을 팔 거다, 이미 이사 짐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웃음) 그

래서 제 방에 갔는데 이사 박스에서 이런 사진(PPT)을 찾았습니다. 사진 밑에 

설명이 쓰여 있었는데 제가 핸드 어크로스 아메리카(Hands Across America)에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실 수 있는데, 1986년쯤 미국에서 있었던 

굉장히 큰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에서 나온 노래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아더

월드(We Are The World)라는 노래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축제 시즌 동안 매일매

일 따라 듣고 불렀습니다. 저희 연구팀 멤버 중 한 명이 말하기를 그 노래가 방

탄소년단 만큼이나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유명 라디오 디제이



가 3명 있는데, LA, 애틀란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3명의 디제이

가 극심한 러시아워 시간인 4시~5시에 그 노래를 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매일 위아더월드가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진거죠.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

던 것도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머니께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에 대

해 좀 더 설명해달고 했어요.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는 전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에서 가장 큰 모금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돕고자 하는 손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것이죠. 많은 돈을 모금하고자 했고, 그 당시 대략 

4,500만 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기빙튜스데이 등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금액은 소셜미디어의 도움없이 모금

되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오프라인에서 모금을 했다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봤을 때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운동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

셨군요 라고요. 그런데 한 5분정도 지나서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에 갔고 사진에 찍혔다고요. 그 해에 그 도시에서 이런 운동에 있었고 

참여했던 겁니다. 

저는 연구를 할 때 목적이나 이유를 찾습니다. 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사회

적 운동을 이끄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떤 리더도 아니었고 세

계 빈곤에 대한 관심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커뮤니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곳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속감인데요. 우리의 소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하게 되는 순간 무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

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죠. 사회적 운동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느낌도 받습니다. 

저희는 여러 사회적 운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선도할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참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액션을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로 뇌가 움직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경로를 찾는 것이죠.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임팩트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리더십이나 기술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영향이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소 노력이 되는 방향으로 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이 작동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지금 딱히 밖으

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그 운동을 선도하면서까지 할 그런 준

비는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

은 참여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

기보다는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

험처럼 말이죠. 세계 빈곤에는 큰 관심은 없었지만 옳은 것에는 참여하고 없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일도 동일하게 작동합

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는 않

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매일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 일이 있지 않나요?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그다지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

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어떤 이슈를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동참하는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그

렇게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힘일 수도 있고 

여기에 실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행사를 조직할 수도 있고 행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지지자로서 내가 어느 조직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표현하

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내가 참여하는 이유는 그 운동의 가치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이 소속감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세계 빈곤 문

제에 그다지,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접했기 때문

에 아마 동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실제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겠다고 손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시 생각해볼까요? 페이

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에 뭔가를 올렸어요. 그 때 아무도 반응이 없다고 하

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기분이 이상하겠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옆을 돌아봤더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

치는 문제일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더라면 정말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작

은 실천을 하게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개

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동료 의식입니다. 같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느낌입니다.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서 SNS에 올렸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작은 느낌, 본능이라는 것이 다

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도자로서 그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부추겨주고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

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슈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내가 여기

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좋은 운동

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 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다음 참여까지 예상하고 제

시하는 데 있습니다. 

신념 체계는 젠더나 세대, 다양한 생각들을 넘어섭니다.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신

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선언(The Girl Declaration)은 성 평등, 여성 이

슈를 다루는 캠페인인데요.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운동인데, 명확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을 단합하게 하죠. 



여러분이나 조직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신념이 필요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모입니다. 개인들은 조직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

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뭔가 믿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념이 있을 때 

동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은 그 신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저 같은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왜 연결되

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많

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에게서 더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 줘야 하고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이 작동하게 되면 내재화 됩니다. 나의 안에서 뭔가를 요청을 받게 되

면 두 번째로 나가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실패한 운동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성공한 운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알

아낸 것은 어떤 그 움직임 내에 충분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좋

다면 그 운동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겠죠. 메시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북미에서는 이런 재단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풀뿌리 네

트워크입니다. 해양과 파도, 해변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파도

타는 놀이터를 열정적으로 보호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라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바다와 해양이 우리의 놀이터라면 오십시오' 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바다와 해변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퍼라이더 재단이 매년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서퍼 라이더 외부의 사람들에

게도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리더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

단의 목적에 공감 및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금이나 자원봉사도 하고, 다양

한 환경 단체들과 연합하여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 조직 구성원은 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트워크의 힘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믿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하려는 사람들은 소속감을 필요

로 하고 또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변화를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주

도하는 리더십을 생각해보면 어떤 임원이나 고위급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리더로서 모든 참여자가 실천해야 하

는 모든 행동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한 것만 함께 달성한

다면 다른 방법이나 다른 단계에 대해서는 자생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개개인들이 지식과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식과 스킬이 

있어야 지역사회의 친구, 친지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리더십을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필요한 스

킬을 알려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일한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운

동을 만들려고 할 때 자연적으로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뉴파워의 가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어떤 경우에는 바텀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

직 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변했다면, 그 변

화는 개개인의 목적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시켰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

리고 이렇게 내부로부터 리더십을 배양하면, 이들의 경험과 신념을 통해 다른 사

람들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뢰와 소속감 그리

고 이를 거쳐서 리더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

는 것을 바텀업으로 하면 자신의 승리를 내가 정할 수 있고 나의 마일스톤을 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의 관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운다는 메시지

를 전달합니다. 이 재단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북미 해안가에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해안가 청소 작업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한 거죠. 이 참여자들은 

풀뿌리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또 리더십을 풀뿌리 방식으로, 바텀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보시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참

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행동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

서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해안가, 또는 우리 지역사회,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단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들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직의 리더십은 이렇

게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촉진하는 것이 

역할이지요. 그래서 운동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희 어머니하고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

다. 그 순간에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적어도 머리에서 아무것

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 그런 것, 소속되고 신뢰를 가지면 진

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강화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하면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리드입니다. 이끄는 것이죠. 전체 참여자 중에 소수라도 

자신이 하는 것에 그 무엇이라도 이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플루언스의 영

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까도 인플루언스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유튜브 

인플루언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향

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커뮤니

티 사람들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할 때 SNS 등을 통해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이슈

에 대해 듣습니다. 운동을 리드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진척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

회적 운동에서 보듯이 영향력은 진척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잘하는 것이죠. 이

미지뿐만 아니라 진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척을 보지 못하면 지

치게 됩니다. 사회적 운동에 있어서 진보가 없으면 지치게 되지요. 리더들은 이러

한 진보를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스들은 진척된 모습을 모여주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가치를 이해 받고 

인정받을 때 움직입니다. 소속감이나 가치, 돈이나 스킬, 재능에 대해 인정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서 참여가 시작됩니다. 이런 개인들의 가치

를 인정할 때 이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타인에

게 계속해서 연쇄적인 작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들의 말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진척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뉴파워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이선미라고 합니다. 너무 힘드시죠.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클수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제가 부러웠던 게 이강원 변호사

님의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 말이 제일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는 못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민사회 현장을 기웃기웃하면서 본 결과 제가 보는 것

과 제가 책에서 읽은 것 사이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최근 깨닫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 지 나중에 대담할 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개인과 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막 보다 보

니까 오랫동안 배워왔던 시민하고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인간상이 등장했다고 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본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굳이 시민이 하고 개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시민 1, 시민 2라고 해도 괜

찮은데 시민과 개인이라고 구분해보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어느정도 시간 동안 강의할 지 전달해야 잘 듣더라고

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 강의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제 강의 시간에 절반 정도를 차지할 거고요. 파트 2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말로 절반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트 2와 파트 3이 합해서 나머지 절반입니

다. 파트 1이 조금 깁니다. 그런데 파트 1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낼까 하다

가 제가 드디어 콜라보를 실시했습니다. 

PPT 그림 어때요? 저희 학교 1학년 학생이, 미술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랑 제가 지난 1주일 동안 콜라보를 했습니다. 시민이를 그려 달라고 하고, 

개인이를 그려 달라고 하고 제가 그 친구를 카페에 반나절 동안 앉혀 놓고 강의

를 했습니다. 시민이는 이런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왔다 갔

다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얘가 시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특징을 적어 놨습니다. 공사를 구분해야 합니

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해서 반드시 지키



고 지키지 않으면 밑에 보이는 삐죽삐죽한 거 있지요. 법과 제도로 처벌하고, 밑

에 노란색 선은 사회의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 해야지.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독일에서 30년 전 정도에 지

하철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확히 이런 그

림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려 달라고 했어요. 말을 한 다음에. 21살의 감성입니다. 

보면 자유인데 하지만 금연. 이게 공사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는 정보선택권 정도가 낮습니다. 정보가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용자는 순서대

로 학습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은 세계관이 비슷합니다. 세 번째, 

이게 필살기인데요. 얘가 이거를 그려줬어요. 심장이 뛰는 거. 여기에 보면 이웃

하고 사회, 국가 조금 더 나아가면 여성 문제, 노동자. 이렇게 집단적 범주. 사회

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상적인 집단 범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집단 범

주에서 심장이 뛰도록 되어 있는 게 시민입니다. 팔과 다리는 어떤가요? 희생과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밑에 보면 법과 제도와 

사회적 규범으로 지탱되어 있습니다. 약점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넘

어가겠습니다.  

개인이 어때요? 개인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사경계가 유동적입니다. 더 정확

히 이야기하면 개인마다 공사 구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개인이

라고 할지라도 공사 구분 자체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정보 선택권 정도가 높습

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떠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의 심장이 뛸 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정보선택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세계관이 갖지 않습니다. 시민하고 다른 종류의 인간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여러 발표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히 아샤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

토리의 심장이 뜁니다. 집단적 범주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이 필살기

인데요. 항상 이동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시민은 제가 오

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지만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고, 어른인데 하면서 감히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지금 개인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들을 뛰어넘어서 자

기의 길을 만들어서 갈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용기보다는 헌



신이 더 컸다면 이 개인은 헌신보다는 용기가 더 큽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항상 가야 하는 자기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불

안하고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인문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릭 벡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름을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그

전에 어르신들,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시대로부터 시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1차 개인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민에서 개인으로 넘어가

는 과정을 2차 개인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1차, 2차 모두 다 개

인화 과정인데 지금 우리는 2차 개인화 과정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하고 개인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이 이전에 공동체 적인 인간으로 살아왔던 분들하고 시민과 또 

개인이 3세대가 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사

인 2차 개인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식과 정보

의 선택권을 이 개인이 가짐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수용 과정 자체가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수업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강의자료를 막 놓고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다가 찾아보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인터

넷을 보라고 하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 가능성 어떤가

요? 올라갔습니다.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길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굉장

히 좋아합니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 은유 자체가. 이동이라고 했을 때는 신

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는 

그런 신체적,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직업을 계속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이 일

에서 저 일로 바꾸는 그러한 사회적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회사는 그만두기 위해서 잠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상상의 세계에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

고 있는데요. 뭐냐면 VR이나 그 외 영화나 여러 가지 게임들을 통해서 여러 세

계관을 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동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생존전략 자체가 개별화

됩니다. 



시민의 시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함께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살아보자! 이런 식의 합의가 가능했다면 이 시대의 특징은 누가 

그것을 인커리지, 영어를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옆구리를 찔러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시민의 시대에서는 이성을, 감성을 죽이

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감성을 훈련 받도록 요청하는 시장적 

제도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

가 아까 개인을 그릴 때 오감이 뛰는 걸 그려줘. 오감이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감이, 머리만 이야기해서는 안 움직이고요. 그게 자기

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뭔가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몸은 안 움직여도 머리

만 이해하면 그런 척하고 살아왔었는데, 시민이의 시대에는. 그런데 개인은 그렇

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차 개인화의 추동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훨씬 더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고요. 이런 거를 

주로 해와서 굉장히 많은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사람 말고 도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핸드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킥보드. 학자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요. 이론에 나와 있는 거를 굳이 어떤 도구로 

표현하자고 치니까 핸드폰과 킥보드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시민에 

있었던 받침대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

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습니다만 새로운 인간상이 등장했다.똑같은 인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

라 핸드폰의 등장, 인터넷의 등장, SNS의 등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상

이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을 위한 킥보

드를 인간이 장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유가 중요한 것을 말

씀드릴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미지의 세계로 걷는 다리가 은유라고 표현했대

요. 그거를 보고 바로 이거야, 앞으로는 은유를 많이 써야겠군. 길의 시대라는 은

유를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 시대에 길을 가는 개인들



을 어떻게 공공성을 높이고 어떻게 시민적 참여를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글로벌라

이제이션 4.0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계가 단순히 상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중요한 것, 국가제도 자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 추동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등장하는 것은 단

순히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굉장히 단단한 기술적, 제

도적, 물질적 기반이 있다. 이것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봄으로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1초 드리겠습니다. 

파트 1이 끝났습니다. 파트 2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원자, 분자 할 때 시민이 원

자인 사회하고 개인이 원자인 사회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 두 사회에 권력 

작동방식이 어떻게 다를까를 고민하는 중에 제가 구권력, 뉴파워의 콘셉트를 만

나게 됩니다. 아,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림 두 개를 소

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민이 원자인 사회에서는, 저희 사회학계에 옛날에 학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되어야 해. 시민이 되기 위해서

는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 갖고 있는 권리를 책임을 실현시키기 위

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관

료제가 필요해.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관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 절차 주의

를 인류가 도입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부부터 시민사회가 목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여기서 제일 문제는 권력이 독점되는 

건데요. 위로 너무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민사회는 그 권력

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저 위에 소리를 지르고 혹은 

국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혹은 시민 교육을 받는 그런 크게 세 가지 

역할들을 자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게 바로 구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사회가 이런 식의 구권



력과 밸런스를 이루고 견제하고, 밸런스를 이루면서 시민사회 자체에도 구권력의 

작동방식을 상당 부분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형식적 절

차 주의. 서류, 서류, 서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

리가 방금 이야기한 개인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공뿐만 아니라 

비영리 영역에서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개인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구권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파워는 뭘까요? 뉴파워는 네트워크 된 개인들의 집합적 힘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처음에 아샤가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뉴파워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 뉴파워 아닙니다. 젊은이 중에서도 구권력의 방

식으로 힘을 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집합적 힘의 발생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시민이 원자인 

사회에서는 굳이 노력이 없어도요. 아까 그 관료제 때문에 집합적 힘이 쉽게 발

생합니다. 두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시대에서는 그냥 두면 집합

적 힘을 발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관도 다르고 

지식과 정보도 다 개별화되어서 이해하고 불안이 심하고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다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집합적 힘을 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

시는 것처럼 그냥 혼자 자기의 공간에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

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새로운 공공성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 사회적 약자는 저기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

고 지하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식의 중차대한 문제를 위해서는 

집합적 힘이 필요합니다. 큰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

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흩어진 개

인으로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뉴파워가 뭔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사실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투 운동이나 갑질 비판 운

동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맛을 보았는데요. 지난 한 10년 동안 글로벌 차원에서 

몇몇 사례들, 성공적인 사례들, 뉴파워가 작동하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일종의 패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것인데요. 이



것도 은유인데요. 정보와 지식과 감정의 회로망이 형성되는 것. 회로라는 것은 노

드들. 이 그림은 자기 친구를 그린 거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정보가 떨어져야 합

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그사이에 습득할 수 있는 진지

한 지식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연합해서 화가 나거나 슬픈 그

런 전체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뭔가 성공적인 집합적 힘이 발휘되더라. 경우에 

따라 이게 구권력의 견고한 힘을 견제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데 활용되는 성공적

인 사례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것을 뉴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트 3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비영리 

조직, 필요할까?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구권력에서는 시미즈 

사이드 섹터가 할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지점도 없

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비영리 조직의 혁신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이미 여러 발표자가 말을 했는데

요. 이런 것들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

만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전환기의 시대를 향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홉스

로의 회귀, 부족으로의 회귀, 불평등으로의 회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자

궁으로 회귀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

니다. 

저희 비영리 조직이 여기서 출발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화된 

개인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감하고 연결하고 싶은 같이 공동체 속에 소속되

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시에 바우만의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현실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장밋빛 네트워크인데 실제로 

보면 조그만 모닥불 앞에 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저기 나 추워, 무서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영리 조직

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트워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이 정도, 무슨 협력? 

우리끼리만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바우만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업되고 있고요. 길에

서의 개인에 대한 욕망도 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적 힘의 지속 가능성, 안

정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길에서의 우정을 쌓을 기회가 나 개인 가까이에 조금조금 있다면? 그

리고 제일 무서운 게 낯선 사람하고 마주칠 때의 충격을 이 개인은 두려워하거든

요. 연결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만약에 낯선 사람과 만날 때의 충격

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해 준다면? 세 번째, 플랫폼 노동자의 사례처럼 

매일매일 접속하는 플랫폼이고 매일매일 가는 길이지만 너무 빨리 가서 보지 못 

했던, 실제로 우리 네트워크 안에, 연결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 

그들을 다른 개인들과 접속시켜준다면? 직간접적으로 접속시켜준다면? 접속시켜

줄 수 있다면? 네 번째, 나의 작은 용기가 큰 소셜 임팩트가 된다라는 증거가 조

금이라도 보인다면 거기에 붙고 싶어지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건 비영리 조직이 이거를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비영리 조직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시민이 아닌 거

야! 세 번째, 우리 네트워크야. 너무 초라하지 않냐? 회의밖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사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모르겠어.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없

어. 나도 즐겁지가 않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활동가들이 또 조

직 리더들이 개인의 신뢰가 꼭대기한테 신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진심

으로 믿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면. 두 번째, 길의 시대에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개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 뉴파워의 방법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

는데요. 전략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세 번째, 네트워크를 벌크업 시킨다면, 근육 벌크업 시킨다고 하

죠.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증량이 중요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

다. 네 번째, 자기 분야의 전문성 축적을 위한 인내를 즐길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바로 여기서 비영리 조직의 혁신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에

이스. 아까 원리 말씀드린,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에이스 원리의 적

용을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조직설계, 



직무설계, 평가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강훈 변

호사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중장기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네트워크를 벌크업 시켜야만 합니다. 네 번째, 다시 우리의 초심, 

진정성과 전문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BTS라고 썼느냐면요. 아까 

처음에 이지영 선생님이 발표하셨을 때 춤과 노래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고 했

지만 춤과 노래를 저같이 했다면 아미가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아까 개인이 우회하고 있는 것 같

다. 권력을 돌아서 우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비영리 조직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거나 아예 나

가는 것을 봤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고 해요. 그래

서 그분들이 소셜 벤처나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가 돌봄이라든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영역들을 지금까지 세심하게 봐왔던 우

리들의 역할들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리 쪽이

나 소셜 벤처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까 말한 길에 가는 개인들과 소통하는 방

법들, 그런 단어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넛지라든지. 두 

번째 밈이라든지. 세 번째 경험의 밀도라든지. 네 번째 의미 맥락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조금 더 익숙해져서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개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뉴파워는 개인의 시대에 혹은 길의 시대에 시민의 정신, 

그러니까 평등,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녹이려는 비영리 조직의 개입으로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3부 대담 

(이선미 교수) 마지막 30분은 조금 더 인포멀한 형태로 외국에서 오신 두 분의 

스피커와 함께 질의응답,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 채널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들을 많이 올려 주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합하는 동안에 그사이에 잠시 저희가 수다를 떨도

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고 이분들은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으시죠. 첫 번째 질문을 

아샤한테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뭐가 멋져 보였냐면 

CIO라는 직함이었어요. 저는 사무총장, 팀장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기업에서는 

CEO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CIO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직함이 CIO거든

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하여튼 혁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샤가 어저께 그거 너무 복잡해서 

내일 설명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CIO가 뭔지? 

사실 뉴파워를 성공시킨 사례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어떤 조직적 설계를 해서 

이게 가능했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CIO가 뭔지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이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sha Curran) CIO는 Chief Innovation Officer, 최고 혁신 책임자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미국에서는 CEO처럼 최고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최고 임원을 의미하고요. 

아이(I)가 이노베이션이죠. 혁신인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

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기업인 경우에는 혁신 담당자는 기업의 미션 

달성을 하는, 그래서 기업의 혁신 책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고

민하는 사람이지요. 저는 그런 데 큰 지역, 대형 문화 및 대형센터에서 일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석 만들기 프로그램,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큰 콘서트 주최 이런 수백만 개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을 하는 게 저희의 센터인데요. 저희 기관이 한 140년 정도 되었는데 지역사회

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폭이 좁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저희가 

항상 다가갔습니다. 글로벌한 활동을 하지는 못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는 데, 즉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우리 

기관의 미션을 새로운 방식으로 달성하느냐가 저희의 직업입니다. 기술일 수도 

있고요. 저희의 시야를 확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 커

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동네가 아니라 인간 커뮤니티로 확장시키는 게 저희의 일

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조직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

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심플하게 들릴 수 있

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권에서 쉽지 않죠. 특정 사람들

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일반적인 제도잖

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실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관의 사람들 개개인에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영리 기관들은 혁신 담당자

들을 채용하는데 그래서 언론 보도를 위해서만 채용합니다. 우리는 혁신 담당자

가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죠. 그런데 혁신 담당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

나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수익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시도하거나 그

러한 권한은 거의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혁신에 대해서 시도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주어진 것이죠. 

(이선미 교수)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뉴파워를 실현시키는, 로

컬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실현시키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직위인 것 같습

니다. 그 다음에 데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별도 사전행사에서 밀레니얼을 

지난 10년 동안 연구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발표에는 그 연구에 대한 

소개가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Derrick Feldmann) 어제 약간의 저희가 배웠던 것들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스토리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0년의 시도를 시작했

을 때 밀레니얼의 참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게 항상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엔

지오나 어떤 데에 기부함으로써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또는 여러 방식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실천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밀레니얼은 사회

에 구매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를 들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일치하는 그런 것

들을 구매합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집에 빨리 배달이 되는 것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어느 일정한 시기 동안 교육을 받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해서 미국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바꿈으로써 구매패턴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밀레니얼은 그 어느 때보다 피드백을 빨리 주고받습니다. 만약

에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 받거가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요구를 받으면 과거에는 돈을 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구 세대는 12개월을 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피드백 속도가 느립

니다. 하지만 밀레니얼은 소비 패턴이 다르고 그들은 욕망에 따라서 피드백을 조

금 더 빨리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들은 유형적인 

것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적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솔

루션을 향해서 다가가는 진보가 있다,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참

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회 운동은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요

구하기도 하는데 밀레니얼은 그러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입

니다. 

(이선미 교수)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는 뉴파워입니다. 올드파워의 방식을 이해하기도 따라 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

떻게 해야 할까요? 

(Asha Curran) 제가 답 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 세상에 살면서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 트위터에서 '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 하셔도 뉴파워의 기본 원칙은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올드파워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익숙하

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파워 간에요. 

하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의식,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척을 시켜 나가기 위해



서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

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뉴파워는 싫어,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할래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매일 일상, 나의 일에 매일매일 영향을 미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올드 파

워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정말 크겠지만 뭔가 조금 씩이라도 그런 뉴파워에 익

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선미 교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결과 네트워

크도 중요하지만, 비영리의 현실에 빗대면 때로 명료한 의사결정과 권한이 필요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Derrick Feldmann) 이 질문은 리더십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오늘은 여러 선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그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조직 내의 문화가 정착

되면 과거에 봤을 때 구성원들을 보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운동하는 것은 

항상 단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기부를 하고 누군가의 

역할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잘 관리했

어야 했고 또 네트워크를 같이 가져가야 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가치 또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을 내다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SNS에 ‘좋아요'가 누구인지 팔로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무엇을 대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대변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에

서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단일화에서는 넘

어가야 합니다. 

(이선미 교수)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서로 사람들을 연결하려면 

누군가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해야 할 텐데 시작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샤가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Asha Curran)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작하는 사람의 역할은 행동의 규범을 정하고 또 지침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지요. 규칙, 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것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원칙인 거죠. 데릭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에 

있는 리더들하고는 저도 콘택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없어도 이게 움직일 수 있어, 이게 무브먼트다, 

이게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리더이지만 기

관의 조직의 중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관이 하고자 하

는 것은 자선의 기관이고 서로에게 응원하고 지원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

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만 아주 철저하게 명시를 해놓고요. 그것만 하면, 그것만 

지역사회에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나면 저의 역할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

니다. 그 자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선미 교수) 다음은 구권력과 신권력이 균형 있게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리지가 될 만한 끼임 세대가, 아마 여기에 대

부분이 낀 세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문제의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

는데 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낀 세대의 역할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sha Curran) 중간에 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탑도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

에 올드 파워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하고 뉴파워들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

이 이 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이 좀 회의적일 수는 있는데요. 그 세대들

을 보고 위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요. 뉴파워들의 특성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하고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도 있어야 할 거고 그런 양쪽의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뉴파워들만 모두 장

악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Derrick Feldmann)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어나서 무엇이 문화적인 

규범인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영감을 받습

니다. 어제 저희가 프리세션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는 밀레니얼들이 그냥 본능대

로 살아갑니다. 엑스세대나 베이비부머들은 문화적인 규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

다. 밀레니얼들은 직장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어떤 규범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세대나 또는 그 중간에 낀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부모세대로부터 

이어져 왔지만 밀레니어 세대들도 만나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는 이렇고요. 지금 현재는 회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파워 멘탈리트를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날 

태어난 개인들은 이미 뉴파워 마인드셋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들이 SNS를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들이나 엑스세대들은 그들이 살아

가면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

다. 그리고 다른 세대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sha Curran) 많은 리더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나는 올드 파워라고 말할 수 있

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나는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

를 할 수도 있겠지요. 뉴파워 본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워를 주어야 합니다. 그

러면 실험을 해봐라, 뭔가 협업을 해봐라, 새로운 새 파워를 실험해봐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봐라. 그런 말들을 리더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올드 파워의 어떤 본능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선미 교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비영리 조직 자체가 고용의 안정적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결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그

냥 직장의 일환으로 일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미

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것들을 질문 드리고 싶네요. 

(Asha Curran)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사실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특정한 사명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어서 아주 파괴적인 조직,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사명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데릭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믿고 있다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조직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함께 자신이 동료가 좋아서 어떤 조직에서 일할 수도 있겠고

요. 자신이 얻고 싶은 스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서 일할 수도 있겠고요. 또 

승진하기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오히려 너무 극단적인 경우인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서 지금 일자리 안정성 때문에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

셨는데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와 더불어 뭔가 스킬을 얻

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도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이선미 교수) 2분을 남기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수업을 

하다 말고 끝날 시간이 되면 우리 그만해야 하겠다고 하고 그만둡니다. 오늘도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이 늘어지면서 이 정도에서 마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제가 근사한 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

지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박수를 요청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

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분들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근사한 포럼을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준비 해오신 포럼 준비 

위원회, 지금 앞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위원분들에게 큰 박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폐회) 이종익 N_FORUM 위원장 

마지막 인사가 남았습니다. N포럼위원회 위원장 뉴파워 이종익입니다. 박수 드릴 

분들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뉴파워는 박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바닥에서. 지

금까지 정신없이 흘러왔지만 알차게 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

립니다. (박수) 이사장님 앞으로는 1박 2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고등학

생이 왔는데 손들어보세요. 고등학생들에게도 박수를 주세요. (박수) 이 기회의 

판을 깔아 주신 아산나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준비팀들이 박수를 받았으니까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번째인데요. 지난 네 번의 포스터가 기둥에 걸려 있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 올해는 주제가 비영리 미래전략보고서입니다. 사실 기존 안은 비영리 

미래생존보고서, 신권력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절실함이 많았

고요. 그 절실함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고

민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자그마한 실마리를 찾으셨습니까? 그 실마리를 미래세

대로 봤고요. 미래세대를 뉴파워라고 했습니다. 비영리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

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가슴이 뜁니다. 뉴파워와 함께 더 큰 힘을, 

더 나은 세상을 나아가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BTS와 연대를 통한
리좀적 혁명

이지영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BTS in 2018



PRESENTER AT THE GRAMMYS





https://youtu.be/3WED4_LAAWk
https://youtu.be/BtLD72Uro8U

https://youtu.be/3WED4_LAAWk
https://youtu.be/BtLD72Uro8U














Love yourself

▸학교 및 사회의 억압에 대한 비판
▸계급 문제 및 불공정한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우리 삶에 대한 성찰 (Love 

Yourself)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들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사회적 억압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 자신의 Identity에 대한 확인
및 발화)



얌마 니 꿈은 뭐니 [...] 지옥 같은 사회에 반항해. 

꿈을 특별사면/ 자신에게 물어봐 니 꿈의
PROFILE/ 억압만 받던 인생 니 삶의 주어가 되어
봐/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
하진 말아줘
HTTPS://WWW.LYRICS.CO.KR/?P=185223

<No More Dream >

https://www.lyrics.co.kr/?p=185223


THEY CALL ME 뱁새/ 욕봤지 이 세대/ 황새들은 원
해 원해 MAINTAIN/ 난 뱁새다리 넌 황새다리/ 걔넨
말하지 내 다린 백만 불짜리/ 내 게 짧은데 어찌 같
은 종목하니/ THEY SAY 똑같은 초원이면 괜찮잖니/ 
이건 정상이 아냐/ 이건 정상이 아냐/ [...] 룰 바꿔
CHANGE CHANGE/ 황새들은 원해 원해 MAINTAIN/ 
그렇게는 안되지 BANG BANG
HTTPS://WWW.LYRICS.CO.KR/?P=306684

<뱁새> 

https://www.lyrics.co.kr/?p=306684


“싹 다 불태워라 Bow wow wow/ Fire 겁많은 자여 여기로/ Fire 괴로
운 자여 여기로/ 맨주먹을 들고 All night long/ Fire 진군하는 발걸음
으로/ Fire 뛰어봐/ 미쳐버려 다/ 싹 다 불태워라 Bow wow wow” <불
타오르네>

https://www.youtube.com/watch?v=ALj5MKjy2BU (2:20)

“All the underdogs in the world/ A day may come when we lose/
But it is not today/ Today we fight”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 세상 너도 원해/ Oh babay yes I want it/
날아갈 수 없음 뛰어/ Today we will survive/ 걸어갈 수 없음 기어/ 기
어서라도 gear up/ 겨눠 총 조준 발사”

“우린 할 수가 없었단다 실패/ 서로가 서롤 전부 믿었기에/ What you
say yeah Not today yeah/ 오늘은 안 죽어 절대 yeah/ 너의 곁에 나
를 믿어/ Together we won’t die/ 나의 곁에 너를 믿어/ Together we
won’t die/ 함께라는 말을 믿어/ 방탄이란 걸 믿어”

“Hey 뱁새들아 다 hands up/ Hey 친구들아 다 hands up/ Hey 나를
믿는다면 Hands up” <Not Today>

https://www.youtube.com/watch?v=9DwzBICPhdM

https://www.youtube.com/watch?v=ALj5MKjy2BU
https://www.youtube.com/watch?v=9DwzBICPhdM




GLOBALIZATION 4.9

▸<Globalization 4.0 – what it means and how it 
could benefit us all> by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World Economic Forum)



우리는 생산과 소비의 서사로부터

공유와 돌봄의 서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Klaus Schwab

세계화 4.0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혜탹을 줄 수 있
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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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철학 심리학,

영화,그림, 현실 등의
REFERENCES

온라인
설치영상

관객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정보들을 연결하고
의미를 생산하면서
작품을 확장한다.

https://m.blog.naver.com/testesso/221316307050
https://twitter.com/BTS_twt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_Cqw69_m_yzbMVGvQA8QWrL_HdVXJQX7
https://channels.vlive.tv/FE619/home
https://www.ibighit.com/goods/catalog?code=0016


연대를통한리좀적혁명

리좀:  
수평적이고 비중심화된 체계 





이질성의 원리와 다양체의 원리
“다양체는 연결접속들을 늘림에 따라 반드시 본성상의 변화를 겪게 되
는데, 배치물이란 이러한 다양체 안에서 차원들이 [망상조직처럼] 불어
난 것이다.”

 



https://www.whitepaperproject.com/

https://www.whitepaperproject.com/


Answer: Love Myself

https://www.lyrics.co.kr/?p=537956

텍스트리좀 RHIZOME

 

https://www.lyrics.co.kr/?p=537956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ere you’re from, skin colo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2018. 9. 24

BTS, UN Speech

텍스트리좀 RHIZ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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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WER IN PRACTICE:  
LESSONS FROM GIVING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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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GIVING IN MILLIONS ON GIVINGTUESDAY



STRONGEST DAY
OF THE YEAR

#GivingTuesday sets records















#GIVINGTUESDAY

BUILDING A MOVEMENT















3. CO-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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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 Reflections

mailto:asha@givingtuesday.org


- What problem are we trying to 
solve?

- Is it being solved by our current 
thinking?



- Who are your “super-participants”?

- How can you mobilize them around 
you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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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플랫폼 자본주의와 노동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



배달산업규모



배민과 배민라이더스는 다른 서비스다



배달대행앱-배달대행업체-라이더



그래픽 출처: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라이더 임금 및 노동조건



근무시간



보험문제



출퇴근용 보험 1년 55만원
[보장내용: 대인1, 대인2, 대물 3천만원한도, 자기신체(사망후유장애3천만원/부상 1500만원 한도)] 



2. 무상운송보험료(음식점소속의 오토바이 보험) 1년 1,584,110 
[보장내용: 대인1, 대인2, 대물 3천만원 한도,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3천만/부상1500만 한도)]



3. 유상운송보험 책임보험 1년 3,952,360원
[보장내용: 대인1, 대물] 



유상운송보험 소위 종합보험 1년 8,456,210원
[보장내용: 대인1, 대인2, 대물3천만원, 자기신체손해(사망후유장애3천만원/부상1500만원 한도, 
무보험차 상해] 











산재





5.1 라이더유니온 출범



뉴파워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세대를 움직이는 방법



Power



30분 이상을 계속 앉아있기만 하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Internal Branding 
고객에게보여지는브랜딩을넘어
내부구성원스스로브랜드를내재화하는
브랜딩과정

Organizational Design
조직의새로운미션과비전에적합한
조직문화와메시지, 원칙과행동등을디자인



Public / NGO 



새로운이사장, 대표가올때마다
새로운비전, 목표가생기고
기존사업방향이변화

직장안정성뿐아니라
개인의성장을고려한업무혁신
경직/수동적인조직문화변화요구

정권이바뀔때마다
정치이슈에따라

기관의주요활동과
KPI가변화

일방적인후원, 수동적인지원을넘어
시민과지역이해관계자가참여

개인의다양한선호에맞춘프로그램
다른대안서비스를찾아이동

유연하고
개방되고

시민 플랫폼 역할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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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폭 지원할 테니 마음껏 일해

봐요. 격식없이 생각하세요. 직원들과 직접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대표(이사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변화된 업무에 적응할 만 하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다른 걸

하라고 하더군요. 과장님 팀장님 그대로 시고 팀 분위기도 똑

같은데 새로운 일만 추가되고요. 그냥 하던 일이나 하

고 싶어요.



“조직 안에서 성장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스스로 하기 보단 시키는 대로 하는게 더 안전하다.“

“5년 후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조직 경계 파괴
(멤버/비멤버)

탈중앙 가치
권한의 위임

(자율)

Heimans, Jeremy, and Henry Timms. 
"Understanding “new power”." Harvard 
Business Review 92.12 (2014): 48-56.



조직 경계 파괴
(멤버/비멤버)

탈중앙 가치
권한의 위임

(자율)

Heimans, Jeremy, and Henry Timms. 
"Understanding “new power”." Harvard 
Business Review 92.12 (2014): 48-56.



New Power Matrix
뉴파워 가치(위임, 투명, 목적 지향)올드파워 가치(권한, 보안, 조직중심)

올
드
파
워
모
델

뉴
파
워
모
델 시민 참여, 기부자 확장, 

외부 역할 확대

(조직구조, 의사결정 방식 유지)

권한 위임, 수평적 조직

조직 안정과 성장 추구



모든 조직이

뉴파워의 가치와 뉴파워 모델을

모두 추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



Structuring (수직구조깨기)Signaling(리더의 메시지) Shaping (지속규범만들기)

말과 행동으로 뉴파워

가치를 가진 조직으로

변화할 것을 선언하고

실천 (프란치스코 교황)

구성원과 외부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독려하

고 기존 경계 허물기/권

한 위임 (크라우드소싱)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

소한의 원칙과 규범 만

들기 (참여자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Jeremy Heimans

뉴파워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세 가지 리더십 역량

Heimans, Jeremy, and Henry Timms. New Power. Macmillan Publishers Aus., 2018.





McKenna, Elizabeth, and Hahrie Han. Groundbreakers: How Obama's 2.2 Million Volunteers 
Transformed Campaigning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네가궁금해

“여긴어떻게오게되었나요?”

“미국에서하고싶은일이뭐에요?”

“여기서뭘하고얻고싶죠?”

이렇게지원해줄게

“여기전화매뉴얼과전화기입니다”

“필요하거나힘든게있으면 A를찾아요“

“B가멘토가되줄수있어요＂

팀을만들어줄게

“우리가하고싶은건최대한많은청년

유권자가투표장에나오게하는거에요.“

“이팀에서마음것사고쳐보세요＂

조직 구성원 이해하기 역할 부여 및 지원 하기 리더십 촉진 / 팀 셋팅

Obama Camp Organization



새로운규범과제도정착

조직이해하기
• 조직 구성원의

• 역량 및 동기부여

• Life Path 이해하고 공감하기

미션/조직역할재해석

변화리더 (Change Agents) 발굴

•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미션

• 조직의 존재 이유

• 동기를 부여하는 미션

• 변화에 적극적인 구성원

•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

• 리더십 코칭과 지원

• 변화 리더십 위임

• 분산된 의사결정 제도

• 평가 및 보상 체계 변화

• 핵심 가치와 원칙 내재화

Toward New Power Org. 



Toward New Power Org. 

새로운규범과제도정착

조직이해하기
• 조직 구성원의

• 역량 및 동기부여

• Life Path 이해하고 공감하기

미션/조직역할재해석

변화리더 (Change Agents) 발굴



젊은 조직 구성원들을 단순 유형화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계획

그리고 다양한 동기부여 맥락에 주목하라. 

• 밀레니얼은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 밀레니얼은 주체적으로 일을 한다. 

• 삶의 여가와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 

•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원한다. 



Career Anchors
Edgar. H. Shein

도전, 경쟁, 성취

사회적가치, 희생, 봉사

독립성, 자율성

가족, 삶의여유, 
라이프스타일

전문성/성장/배움

지위, 권한, 승진

안전과
예측가능성

자기사업, 삶의족적

Schein, Edgar H. Career anchors. San Diego: University Associates, 1985.



새로운규범과제도정착

조직이해하기

미션/조직역할재해석

변화리더 (Change Agents) 발굴

•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미션

• 조직의 존재 이유

• 동기를 부여하는 미션

Toward New Power Org. 



이해관계자

가치 제안 (경험/맥락)



조사인은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기존의 것, 이미 검증된 것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질문이 나타났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길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조사인의 길



새로운규범과제도정착

조직이해하기

미션/조직역할재해석

변화리더 (Change Agents) 발굴
• 변화에 적극적인 구성원

•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

• 리더십 코칭과 지원

• 변화 리더십 위임

Toward New Power Org. 



중간 리더 /  팀장

Change Agent

설득과 대화의 기술

사내에서의 평판과 이미지

팀 빌딩 및 퍼실리테이션 스킬

변화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

경청과 이해 능력



새로운규범과제도정착

조직이해하기
• 조직 구성원의

• 역량 및 동기부여

• Life Path 이해하고 공감하기

미션/조직역할재해석

변화리더 (Change Agents) 발굴

•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미션

• 조직의 존재 이유

• 동기를 부여하는 미션

• 변화에 적극적인 구성원

•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

• 리더십 코칭과 지원

• 변화 리더십 위임

• 분산된 의사결정 제도

• 평가 및 보상 체계 변화

• 핵심 가치와 원칙 내재화

Toward New Power Org. 



하버드 심리학과 Robert Rosenthal 교수 연구팀

• 유치원~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 테스트

• 상위 20%의 학생을 각 학급 교사에게 알려주고 1년 후 다시 평가하겠다고 함

• 1년 뒤 상위 20%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학생들에 비해 4점 이상 높음

• 2년 후에 이 차이는 더 벌어짐



교사가 특정 학생에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상위 20%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똑똑한 학

생들이 아니었다. 

학생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믿은 교사는 20% 학

생들에게 더 큰 관심과 격려, 자신감을 갖게 했으

며 더 따뜻하게 대화하고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자주 발표시키고 피드백을 주었다. 

최초상위 20% 학생들은순전히무작위로선발한것이다. 



뉴파워조직으로변화를이끄는리더에게가장필요한것은

구성원들에게권한을위임하고혼란과실패의과정을겪더라도

조직이성장하고지속가능할 수 있다는강력한믿음과의지다. 

감사합니다. 







Belong 
To Change



Path of 
Least 
Resistance



To satisfy the need to 
do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the individual will act 
in a small, passive 
way to feel good.



Supporter



Believe 
In Change



Others 

Believe 

Like Me



This companionship, 
online or offline,
helps the individual 
feel encouraged in 
their belief.





Reinforcing 
Belief



The individual 
ultimately 
internalizes the 
issue and sees 
it as part of 
who they are.







Lead
Change



Organize 

To Spread 

Belief



Self-organizing is 
based on individual 
purpose rather than 
institutional 
interests.





We Belong



We Belong
We Believe



We Belong
We Believe
We Lead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Listen



Influence
Show



Influence
Value



Influence
Lift



Influence
Change



뉴파워, 

개인과시민을잇다
이선미(서울여자대학교)

그림: 권은채(서울여자대학교 학생) 



‘개인’의시대가온다



이름: 시민

특징

- 공사를구분하는머리

- 정보선택권정도낮음

- 소속공동체에뛰는심장

- 희생, 헌신의팔다리

- 약점: 권태와 ‘꼰대’위험





이름: 시민

특징

- 공사를구분하는머리

- 정보선택권정도낮음

- 소속공동체에뛰는심장

- 희생, 헌신의팔다리

- 약점: 권태와 ‘꼰대＇위험



이름: 개인

특징

- 공사경계유동적

- 정보선택권정도높음

- STORY에뛰는심장

- 항상이동할용기

- 약점: 불안과 ‘중독’위험



1차개인화과정

2차개인화과정

(Ulrich Beck, 1944~2015) 



2차개인화
특징

► Individualized 지식과정보

► 이동가능성 up  

► Individualized 생존전략

► 감성 up   



2차개인화
추동원인

► #핸드폰 🡪 “포노사피엔스”

► 이동을위한 #킥보드 🡪 ‘이동하

는인간’ 🡪 “길의시대“* 

► 세계화를위한제도적기반🡪 시

민의존재기반인국가제도의약화



모빌리티(mobility)이론:

인간의이동, 즉모빌리티가인간정체성에
미치는영향에관한융복합적연구분야



2차개인화
추동원인

► #핸드폰 🡪 “포노사피엔스”

► 이동을위한 #킥보드 🡪 ‘이동하

는인간’ 🡪 “길의시대“* 

► 세계화를위한제도적기반 🡪 시

민의존재기반인국가제도의약화



1차개인화과정

2차개인화과정

(Ulrich Beck, 1944~2015) 



‘뉴파워’가온다



구권력의
작동방식과
‘시민사회’



시민:

권력의근원이자, 

권력집중에대한견제와균형을위한
집합적힘모델의전제



현실풍경

►관료제의경직성

►권위주의적/위계적문화

►다양성에부합하지못하는정치/정책
과정

►갑을관계로전락한민관협력의현실





뉴파워:

네트워크된 ‘개인’들의집합적힘이발생
하는방식

ex. BTS army, 촛불집회, 미투운동, 갑질비판운동



뉴파워
작동방식: 

정보와
지식과
감정의
회로망이
형성되면서…



비영리조직, 

필요하기는한거야? 



21세기. 전환기…

“향수의시대”

- ‘너죽고나살자’ 시대로의회귀

- ‘나와말통하는사람’ 끼리끼리문화로의회귀

- 커지는불평등, 힘을못쓰는기존의불평등조절기
능

- 그래도이건아닌것같아. 허무, 불안. 좀더안전했
으면…

지그문트바우만, <레트로토피아: 실패한낙원의귀환> (2018)



현실풍경
~ING      

► ‘개인’의불안과불확실성 up  

► ‘길’에서의우정을향한욕망 up   

►집합적힘의지속가능성, 안정성
down

►공공문제해결력 down 



만약에…   

►길에서의우정을쌓을기회들이가까
이에있다면,       

►낯선이들과의마주침충격을미리대
비할수있다면,      

►비가시화된개인을볼수있게된다면
, 

► ‘개인의작은용기 🡪 사회적임팩트
’라는증거가있다면,   



비영리조직
현실풍경

►이젠너도믿을수없어

►＇개인’, 넌왜＇시민’이아니니?        

►네트워크가너무초라해~ 

►전문성을위한 ‘축적의시간’이없어~ 



비영리조직
만약에…                   

► ‘개인’의신뢰가중요하다는것을진
심으로믿는다면,  

►길의시대, 새로운집합적힘의작동
방식을알고활용할수있게된다면,   

►네트워크를 bulk up(횟수보다중량!) 

할수있다면, 

►자기분야의전문성축적을위한인내
를즐길준비가되어있다면,    



비영리조직
혁신과제

► “ACE”(<뉴파워>) 원리의적용훈련

► NEW 조직설계, 직무설계, 평가체계

►중장기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 Bulk 

Up 🡪 ‘밀도있는경험’ 제공

►전문성과진정성: BTS 처럼…   



Key words: 

#넛지
(Nudge)

#밈(Meme)

#경험의밀도
#의미맥락



넛지(Nudge)

‘팔꿈치로쿡쿡찌르다＇는뜻으로, 

부드럽고자유주의적인간섭으로사람
들을현명한선택으로이끄는상태



밈(Meme):

모방의형태로, 사람에서사람사이에
전파되는어떤생각, 스타일, 행동

ex. Giving Tuesday, 아이스버킷챌린지



경험의밀도:

플레이어가게임을플레이하
며쌓게될경험과후속경험
사이의밀도

서울시청소년문제해결디자인 프로젝트

‘마음풀‘(2018)                                          



활동의의미를부여하는맥락

의미없는쌓기 vs. 의미있는건설



진정한뉴파워, 

개인의시대, 길의시대에
시민의정신을녹이려는
비영리조직의개입으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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